
한인연합감리교회

사랑하는   님께 드립니다



When God calls you to something, He is not always calling you to succeed, 
He’s calling you to obey! The success of the calling is up to Him; 
the obedience is up to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항상 성공하기 위해 부르시는것이 아니라,
당신이 순종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성공은 그분에게 달려 있지만, 
순종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 데이비드 윌커슨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Dear Lord 주님,

From June 2023, 6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0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3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1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내지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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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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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내지샘플>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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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7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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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
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
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

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
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
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

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도 문제없다

성경일독/말씀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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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

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
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 > 엄마 > 첫째 > 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
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
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
해야 합니다! 

Family Pleasant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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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기쁨의 언덕으로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도

06
2023 June

이달의	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욥기 Job
8장 □

욥기 Job
6-7장 □

욥기 Job
20-21장 □

욥기 Job
18-19장 □

욥기 Job
29-30장 □

욥기 Job
28장 □

욥기 Job
38-39장 □

욥기 Job
37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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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욥기 Job
1장 □

욥기 Job
2-3장 □

욥기 Job
4-5장 □

욥기 Job
9-10장 □

욥기 Job
11장 □

욥기 Job
12-14장 □

욥기 Job
15-17장 □

욥기 Job
22장 □

욥기 Job
23-24장 □

욥기 Job
25-26장 □

욥기 Job
27장 □

욥기 Job
31장 □

욥기 Job
32장 □

욥기 Job
33-34장 □

욥기 Job
35-36장 □

욥기 Job
40장 □

욥기 Job
41장 □

욥기 Job
42장 □

05 ma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7 Jul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 M T W T F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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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_왜 읽어야 할까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 분 안에 있는 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What _어떤 보배인가

책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묵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
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에 관한 것이다. 그가 
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
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에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겸손
Humility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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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일상 생활에서의 겸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일 4:20)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번쩍 뜨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당신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거짓인 것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던 것은 쉽게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겸손이 우리 마음 안에 항상 거하며 겸
손이 우리의 본성이 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높은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삶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
타나는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이 증명해 줍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
스도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 느껴지는 단지 순간적인 느낌이 아닌 우리의 삶 자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자매들에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겸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늘 지니
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
가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며 영원의 시험대(the test of eternity)가 될 것입
니다. 무의식중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냅니다. 만약 그가 겸손
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싶을 때는 그의 일상생활을 유심히 살펴보면 됩니다. 

겸손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자 인지 언쟁
을 펼칠 때, 바리 새인들이 연회석상이나 회당에서 상석에 앉기를 위해 서로 경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겸손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면서 겸손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겸손을 보여주지 못한
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의 교인들에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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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라고 편
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교인들에게는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가르
쳤습니다. 이 뜻은 겸손이라는 뿌리가 없는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
에게는 “사랑함으로 서로 종이 돼라 서로 성나게 하며 서로 시기하게 하는 헛된 영화를 
바라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 앞의 3장에서는 천국의 놀라운 삶에 대해 이야기한 
뒤 “그러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항상 감
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두려움 안에서 서로 순복하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빌립보의 교인들에게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
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제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한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
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겸손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을 
새겨듣고 일상생활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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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 욥 42:5

욥기는 성경 66권 중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주고받고 사탄은 하나님의 수하 노릇을 합니다. 사탄이 한 제안을 하나님
은 받아들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기록
된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욥기는 ‘신정(神正)’을 논하는, 즉 ‘하나님은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이 맞는
가’를 언급할 때 중심이 되는 성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왜 착한 사
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는 물음의 원인 제공을 한 성경이 되었습니
다. 반대로, ‘왜 나쁜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가?’라는 물음도 꼬리를 물
고 묻게끔 합니다. 성경은 특히, 신명기사관에 입각한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선을 행하며 바르게 사는 이들은 복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이들
은 벌하신다는 ‘행위화복’을 말합니다. 욥기는 ‘신정’에 있어서도, ‘행위화복’에 
있어서도 기존의 성경의 질서에 반하는 정서를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지해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
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

이 야 기 로 알 아 보 는 성 경

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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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의 말씀
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인물의 신앙 성장 드라마입니다. 영
적인 눈을 뜨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처럼 욥은 하나님을 알고 경
외하였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귀로 듣기만 한 삶이었습니
다. 그런 욥이 이제, “눈으로 주를 뵈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의 눈이 뜨여지니 참 
하나님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
님을 귀로만 듣고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욥처럼. 

저자와 저작연대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치 않으며 한 사람에 의해 저작되었다고 보지 않습니

다. 욥기의 저작 연도에 대한 주장으로는 기원전 10세기에서 2세기 사이로, 대부분이 
엘리후의 응답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관하여 기원전 7세기에서 5세기 중간의 어느 한 
때로 봅니다. 또한 욥기와 유사한 글이 연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욥기는 “의로
운 고난자”라는 메소포타미아의 전승에 대한 이스라엘의 각색으로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아울러, 기원전 1000년경에 쓰인 “바빌론 신정”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저작 연도를 정하는 일에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욥기의 신학적 주제들
첫째, ‘보상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욥의 신앙이 하나님
께서 허락하신 번영된 삶의 결과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사탄의 문제 제기는 근거 없
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욥은 두 차례의 시험에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욥기는 욥
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동기가 번영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
한 무조건적인 신뢰에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 ‘이유 없는 고난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발언의 
핵심은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욥의 고난은 그에 상응하는 죄악
의 결과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 사탄의 의혹을 불식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이었습니다. 즉 욥기는 고난의 원인이 죄악의 결과만이 아
니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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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탄식은 고난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방식’임을 가르쳐 줍니다. 
1–2장에와 달리 3장 이후에 욥의 발언은 ‘탄식’이 지배적인 요소로 나타납니다. 욥의 
탄식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쏟아내
는 고통의 탄식입니다. 욥의 탄식에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상황이 하나
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확신입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
께 있음을 확신하고 자신의 확신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궁극적인 응답을 주실 하나
님을 향하여 강렬하게 탄식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탄식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 냈
고, 결국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 친구들의 말보다 더 ‘옳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즉 욥의 
탄식이 비신앙적이며 배척해야 할 신앙인의 악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당하는 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신앙인의 언어라는 점입니다.

넷째,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 이해를 초월하여 섭리하신다’는 진리를 말해줍니다.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발언은 욥과 친구들의 시각 모두를 교정하는데, 우선 욥의 ‘자기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바로잡으십니다. 욥은 무고한 자신이 고난 당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정의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지고(9:22) 악인이 오히려 번영하는 거꾸로 된 세상을 고발한 것입니다(21:7–2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답변을 통해 인간의 기준과 필요를 뛰어넘어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권능과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세계는 인간 이해를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안에 있는 
세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부여 주심으로, 욥이 자신의 상황만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의심했던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나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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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개요

Ⅰ. 산문적인 전주곡 1:1–2:13

	 1.	욥과	그의	가족	1:1–5
	 2.	사단이	욥을	괴롭히는	일에	허락을	받음	1:6–12
	 3.	사단이	욥을	괴롭힘	1:13–19
	 4.	욥의	체념	1:20–22
	 5.	사단이	욥을	질병으로	괴롭힘	2:1–10
	 6.	세	친구의	도착	2:11–13

Ⅱ. 욥과 그 친구들 사이의 대화들 3:1–31:40

	 1.	첫째	주기	3:1–11:20
	 	 (1)	욥의	처음	변론:	그의	깊은	좌절	3:1–26
	 	 (2)	엘리바스의	변론:	욥의	견책을	받음	4:1–5:27
	 	 (3)	욥의	두번째	변론:	자기가	당하는	고초의	심각성	6:1–7:21
	 	 (4)	빌닷의	변론:	욥이	죄인으로	고소됨	8:1–22
	 	 (5)	욥의	셋째	변론:	하나님께서	자신을	취급함에	대한	불평	9:1–10:22
	 	 (6)	소발의	변론:	욥의	회개를	간청함	11:1–20
	 2.	둘째	주기	12:1–20:29
	 	 (1)	욥의	첫째	변론:	욥은	자신의	순결성을	주장함	12:1–14:22
	 	 (2)	엘리바스의	변론:	그는	욥이	불경건하다고	견책함	15:1–35
	 	 (3)	욥의	둘째	변론:	욥은	친구들이	무정하다고	비난함	16:1–17:16
	 	 (4)	빌닷의	변론:	그는	악인들에게	재앙이	미친다고	주장함	18:1–21
	 	 (5)	욥의	셋째	변론:	그는	부활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표명함	19:1–29
	 	 (6)	소발의	변론:	그는	악인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형벌을	묘사함	20:1–29
	 3.	셋째	주기	21:1–31:40
	 	 (1)	욥의	첫째	변론:	그는	악인도	때로	번영함을	주장함	21:1–34
	 	 (2)	엘리바스의	변론:	그는	욥에게	회개를	강요함	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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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욥의	둘째	변론:	그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변론,	갈망하고	있음을	표현함	
23:1–24:25

	 	 (4)	빌닷의	변론:	그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롭지	못함을	주장함	25:1–6
	 	 (5)			욥의	세번째	가장	긴	변론:	욥은	자신의	체험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함	

26:1–31:40

Ⅲ. 엘리후의 변론들 32:1–37:24

	 1.	첫	변론:	그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소개함	32:1–33:33
	 2.	둘째	변론:	그는	하나님을	옹호하고자	노력함	34:1–37
	 3.	셋째	변론:	그는	하나님께서	욥을	주목하지	않으셨다고	추론함	35:1–16
	 4.	넷째	변론:	그는	뇌우의	하나님을	제시함	36:1–37:24

Ⅳ. 하나님의 응답 38:1–41:34

	 1.	첫	말씀:	물리적인	우주는	하나님을	드러냄	38:1–41
	 2.	둘째	말씀:	동물의	생활은	하나님을	드러냄	39:1–30
	 3.	셋째	말씀:	하마와	악어는	하나님을	드러냄	40:1–41:34

Ⅴ. 산문적인 후주곡 42:1–17

	 1.	욥이	하나님을	시인함	42:1–6
	 2.	욥이	자기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함	42:7–9
	 3.	욥의	회복	4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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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
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
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
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4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
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
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완벽한 신앙과
완벽한 고난 

Complete Faith and 
Complete Affliction 

욥기 1장은 완벽한 신앙인이 처참한 고난에 휩싸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336장(통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욥기 1:1-5 욥기 1장

01
목요일・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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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There was a man in the land of Uz whose name was Job, 
and that man was blameless and upright, one who feared 
God and turned away from evil.
2 There were born to him seven sons and three daughters.
3 He possessed 7,000 sheep, 3,000 camels, 500 yoke of ox-
en, and 500 female donkeys, and very many servants, so that 
this man was the greatest of all the people of the east.
4 His sons used to go and hold a feast in the house of each 
one on his day, and they would send and invite their three 
sisters to eat and drink with them.
5 And when the days of the feast had run their course, Job 
would send and consecrate them, and he would rise early in 
the morning and offer burnt offerings according to the num-
ber of them all. For Job said, “It may be that my children 
have sinned, and cursed God in their hearts.” Thus Job did 
continually.

욥의 신앙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
니까? (1, 8절)
How was Job’s faith described? 
(vv. 1, 8)

고난을 받은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
까? (21–22절)
How did Job react to his afflic-
tions? (vv. 21–22)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Chapter 1 describes how a man of complete faith suffers from 
miserable afflictions.

Faith of Our Fathers

Job 1:1-5 Jo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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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욥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독특한 주인공 욥이 등장하는 책입니다. 
1절은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란 것을 알려줍니
다. 그런데 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신앙인으로 묘사되고 있습
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1절) 온
전하다는 것은 보통 동물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흠 없는 것
을 나타내고, 정직하다는 것은 올바른 것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와 더불
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됩니다. 구약성경 어디
에도 이렇게 완벽한 신앙인을 소개하는 곳은 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욥의 이름입니다. 욥은 헬라어와 라틴어역 구약성경에
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욥의 히브리어 이름은 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그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로 적은 오에브(’oyeb)이고 욥의 이름은 이요
브(‘iyyob)입니다. 욥의 히브리어 이름은 적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욥기 1장은 욥이라는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 그렇지만 어
딘지 께름칙한 이름을 소유한 욥을 소개하며 그의 완벽한 신앙에서 기인한 
듯한 축복이 어느 날 한순간 완벽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깨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욥기 1장은 욥의 신앙이 완벽하다고 묘사하듯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
니라”라며 끝을 맺습니다.

Within the Old Testament, Job is a unique book describing a unique pro-
tagonist. Job 1:1 indicates that Job was not an Israelite but a man in the 
land of Uz. Though Job was a gentile he was labeled as a man of complete 
faith: “the man was perfect and upright, and one that feared God, and es-
chewed evil” (v. 1). Being “perfect” means “the animal without fault to be 
sacrificed to worship God” and being “upright” means being “righteous”. In 
addition to this, Job was introduced as a man who feared God and es-
chewed evil. Nowhere in the Old Testament is there another man intro-
duced as a complete man of faith as Job. 

Even more interesting is his name. The name Job stems from Latin and 
Greek versions of the Old Testament. But “being perfect, upright, fearful of 
God and eschewed evil” the name Job in Hebrew has a very similar pho-
netic pronunciation as the word “enemy” in Hebrew. “Enemy” in Hebrew is 
oh–e–b (‘oyeb) and Job’s name in Hebrew is Yi–yo–b (‘iyyob). Job’s He-
brew name may have come from the same root as the word “enemy”. 

Chapter 1 introduced Job, who had a perfect relationship with God but a 
somewhat awkward name, and described how instantly and totally his life 
was devastated due to complete afflictions where all his blessings ap-
peared to be based on his complete faith. However as Chapter 1 described 
Job’s faith as complete, the chapter ended with, “In all this Job sinned not, 
nor charged God foolishly.”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 이기용(AZ)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 고은영(AZ)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고난 속에 신앙을 지키는 욥 
Job’s Faithfulness in the Midst of His Afflictions 

2322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322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
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
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 왔나이다 
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
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
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
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
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4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
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
지라 
5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6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
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7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
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
고 있더니
9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
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요동하지 않는
신앙 

Unswerving Faith 

욥기 2–3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내던 욥이 평온을 잃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413장(통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욥기 2:1-9 욥기 2-3장

02
금요일・Fri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524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Again there was a day when the sons of God came to pres-
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Satan also came 
among them to present himself before the LORD.
2 And the LORD said to Satan, “From where have you 
come?” Satan answered the LORD and said, “From going to 
and fro on the earth, and from walking up and down on it.”
3 And the LORD said to Satan, “Have y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at there is none like him on the earth, a blame-
less and upright man, who fears God and turns away from 
evil? He still holds fast his integrity, although you incited me 
against him to destroy him without reason.”
4 Then Satan answered the LORD and said, “Skin for skin! 
All that a man has he will give for his life.
5 But stretch out your hand and touch his bone and his flesh, 
and he will curse you to your face.”
6 And the LORD said to Satan, “Behold, he is in your hand; 
only spare his life.”
7 So Sata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struck Job with loathsome sores from the sole of his foot to 
the crown of his head.
8 And he took a piece of broken pottery with which to scrape 
himself while he sat in the ashes.
9 Then his wife said to him, “Do you still hold fast your in-
tegrity? Curse God and die.” 

사탄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
니까? (2–3절)
What does Satan do in the 
world? (vv. 2–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을 맡기실 
때 당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6절)
What did God ask of Satan 
when Satan was empowered to 
act on Job? (v. 6)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Chapters 2 and 3 described Job losing his calm as he struggled 
to endure incomprehensible afflictions, but he showed a ten-
dency to not blame God.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Job 2:1-9 Job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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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욥기 2장의 첫 부분은 1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라고 기록함
으로써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
과 사탄의 대화는 이것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
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2:2)는 1장 7절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
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
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
상에 없느니라”(2:3)는 1장 8절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1장 6절과 동일한 2
장 1절은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서니”가 한 번 더 반복되고, 2장 2절에서 하
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질문의 형태가 다르며, 특별히 2장 3절의 하반 절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
함을 굳게 지켰느니라”라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2장은 1장의 사
건을 단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일한 장면이 다시 연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
난을 받고 고통 속에 있는 욥이 고난을 받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이 평온하다
는 것을 보여줍니다.

The beginning of Job 2 repeats Chapter 1. Job 1:6 said, “Now there was 
a day when the sons of God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Satan came also among them.” It appears that the same state-
ment is repeated in Job 2:1, “Again there was a day when the sons of God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 and Satan came also 
among them to present himself before the LORD.” The dialogue between 
God and Satan following those statements further appears to enforce the 
idea of repetition. “And the LORD said unto Satan, From whence comest 
thou? And Satan answered the LORD, and said, From going to and fro in 
the earth, and from walking up and down in it” (v. 2). This statement is ex-
actly the same as Job 1:7. Also consider, “And the LORD said unto Satan, 
has th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at there is none like him in the 
earth, a perfect and an upright man, one that feareth God, and escheweth 
evil?” (v. 3) This statement is exactly the same as Job 1:8. 

However, if we look at the Hebrew original there is a minor difference. 
Whereas Job 1:6 is the same as Job 2:1, the latter ended with a repeated 
sentence, “Satan came to present himself before God,” the style of the 
question by God to Satan is different in Job 2:2. Especially in the latter half 
of Job 2:3, this statement was added, “Still he holdest fast his integrity, al-
though thou movedst me against him, to destroy him without cause.” 
Through all these, we can tell that Chapter 2 was not just a mere repetition 
of Chapter 1. Then why was the same scene utilized again? It was to show 
that Job remained just as calm while he was inflicted with unimaginable af-
flictions and pains as before the afflictions.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CA)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고난 속에 평온을 잃지 않는 욥 
Job Did Not Lose Calm in the Midst of Afflictions 

2726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726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2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
니라
3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에 저주하였노라 
4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
는 자가 없으며 
5 그가 추수한 것은 주린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
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6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
는 것이 아니니라
7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 가는 것 
같으니라 
8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9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10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11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믿음을
흔드는 생각 
The Thought that 
Wavers the Faith 

욥의 지인인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은 그의 죄에 의한 것이라고 공격
합니다.

새342장(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욥기 5:1-11 욥기 4-5장

03
토요일・Sat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928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Call now; is there anyone who will answer you? To which 
of the holy ones will you turn?
2 Surely vexation kills the fool, and jealousy slays the sim-
ple.
3 I have seen the fool taking root, but suddenly I cursed his 
dwelling.
4 His children are far from safety; they are crushed in the 
gate, and there is no one to deliver them.
5 The hungry eat his harvest, and he takes it even out of 
thorns, and the thirsty pant after his wealth.
6 For affliction does not come from the dust, nor does trouble 
sprout from the ground,
7 but man is born to trouble as the sparks fly upward.
8 “As for me, I would seek God, and to God would I commit 
my cause,
9 who does great things and unsearchable, marvelous things 
without number:
10 he gives rain on the earth and sends waters on the fields;
11 he sets on high those who are lowly, and those who mourn 
are lifted to safety.

엘리바스는 욥이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절)
Did Eliphaz think Job kept his 
holiness? (v. 1)

엘리바스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하
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0–11절)
How did Eliphaz describe the 
righteous and merciful God? (vv. 
10–11)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Job’s friend Eliphaz, the Temanite attacked Job telling him that 
Job’s afflictions were caused by his sins. 

Yield Not To Temptation

Job 5:1-11 Job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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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욥기는 구약성경에서 독특한 책인데 그 이유는 구약성경 대부분의 신학적 
근간을 제공하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신
명기적 사관과 그 궤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신명기
적 사관에 따라서 욥이 받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
슨 잘못을 저질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아픈 상처의 정
곡을 찌릅니다. 4절에서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한 성읍의 관문으로 성을 지키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은 공공장소로 방문자에게 환대를 베풀고, 매매
가 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재판(예: 창 23:10, 18; 룻 4:1–12)이 열리는 등 
공공업무를 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자녀가 구원받지 못
하고 오히려 억눌린다는 것은 반대로 행악자에게 정의가 구현되었다는 것
으로 엘리바스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The Book of Job is a unique book in the Old Testament. This is because it 
deviates from the Deuteronomic theology of reward and punishment, 
which is reward for obedience of the law and punishment for disobedience 
of the law. Eliphaz was simply honoring Deuteronomic theology and ac-
cordingly there is a reason for Job’s afflictions. 

If we are criticized when we face difficulties, we naturally think, “What 
wrong have I committed against God?” This is especially so when our chil-
dren face difficulties. From this point of view, Eliphaz added insult to injury 
by saying in 5:4, “His children are far from safety, and they are crushed in 
the gate, neither is there any to deliver them.” 

In ancient society in Israel, the gate was not simply a gate to protect the 
city. It was a public place to welcome visitors, an official place for buying 
and selling, and a venue for judicial trials and various official businesses. In 
such a place of importance, by saying Job’s children would not be saved 
but be oppressed means that evildoers would be blessed with justice, 
Eliphaz was indirectly attacking Job.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 박용삼(CA)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이석부(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고난의 이유 
The Reason for Afflictions 

3130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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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 요약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제목	 TiTLE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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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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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칼 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
님의 섭리임을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환난은 하나님의 연단이며, 회복의 역사가 있으리라는 믿
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
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회복
의 아이콘인 욥처럼 우리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합니까? 

1회복의 아이콘 욥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내가 은혜받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나의 중심이 하나님
께서 받으실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야 합니다. 그 예배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
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

회복의 아이콘 욥
김찬수 목사 (한국장로교회,	인천)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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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u n d a y  c o l u m n

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2회복의 아이콘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고
통 속에서 찬양합니다. 평안과 건강과 재산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

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배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을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찬송하다
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
님을 향한 찬송이 넘치길 바랍니다. 

3회복의 아이콘 욥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패배
한 것 같은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욥은 패배한 것 같은 상황 속에

서도 하나님의 승리의 결말을 확신했습니다. 환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
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
다.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 환난을 당해도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
나님의 결말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
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
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
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
십시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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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월요일・Mon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4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
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15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
살 같이 지나가누나 
16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
라도 
17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18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
망하느니라 
19 데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
을 사모하다가 
20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21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충성 

Faithful to God 

욥기 6–7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계속해서 그의 무고함
을 주장하며 고통받는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음을 비판합니다.

새341장(통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욥기 6:14-21 욥기 6-7장

05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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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4 “He who withholds kindness from a friend forsakes the 
fear of the Almighty.
15 My brothers are treacherous as a torrent-bed, as torrential 
streams that pass away,
16 which are dark with ice, and where the snow hides itself.
17 When they melt, they disappear; when it is hot, they van-
ish from their place.
18 The caravans turn aside from their course; they go up into 
the waste and perish.
19 The caravans of Tema look, the travelers of Sheba hope.
20 They are ashamed because they were confident; they 
come there and are disappointed.
21 For you have now become nothing; you see my calamity 
and are afraid.

욥은 공감력이 없는 엘리바스를 무
엇에 비하여 비판합니까? (15절)
What did Job compare Eliphaz 
with when criticizing him for not 
offering empathy? (v. 15) 

욥은 공감력이 없는 친구들의 위험
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8–19절)
How did Job handle the dan-
gers of his friends who offered 
no empathy? (vv. 18–19)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Chapters 6 and 7 contain Job’s reply to his friend Eliphaz. Job 
continues to insist upon his innocence and criticize his friends 
for not trying to understand his afflictions. 

Jesus, I My Cross Have Take

Job 6:14-21 Job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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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욥기 6장 14–21절은 욥의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의 한 부분으로 친구 사
이에 있어야 할 충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은 벗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엘리바스를 비판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작되는 14절의 번역이 두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하
나는 한글 성경과 같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
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이고 다른 하나는 NRSV나 ESV 같이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저버린다”입니
다. 이 부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가 좀 더 문맥에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인 친절
이라는 것이 조금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친절(kindness)은 히브리어 헤세드의 번역입니다.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로 번역 가능한데 여기서는 충성(loyalty)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구약성경
에는 친구 사이의 우정도 죽음같이 강한 연인 간의 사랑과 같은 것으로 묘
사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
습니다.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에게 친구로서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
시에 하나님께 헤세드를 구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Job 6:14–21 deals with loyalty between friends as a part of Job’s reply to 
Eliphaz. Job criticized Eliphaz who refused to show any empathy of sadness 
for Job who insisted upon his innocence. 

However the translation of the beginning of verse 14 has two different 
versions. One is, “To him that is afflicted pity should be shewed from his 
friend; but he forsaketh the fear of the Almighty.” And another version is 
NRSV or ESV, “The man who does not offer kindness to a friend forsaketh 
the fear of the Almighty.” Because it is a criticism toward a friend who does 
not show empathy, the second version is a better fit for the context. But 
even here the essential word “kindness” may not be the best fit. 

Kindness is a translation of the Hebrew word “hessed”. As the word 
“hessed” could be translated into various English words, loyalty may be a 
better translation here. In the Old Testament, the friendship between 
friends is depicted as having the same meaning as the love between lovers 
like death. Therefore the love of God toward us people would be more in-
tense, definitely not less intense. Thus Job was asking “loyalty” as a friend 
to Eliphaz but at the same time he was seeking hessed from the Almighty.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조승홍(CA)
남가주 주님의 교회, 김낙인(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공감력과 헤세드 
 Empathy and Hessed 

3938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3938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
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3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
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4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
에 버려두셨나니 
5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
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7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의를 
굽히시지 않는

하나님 
God Who Does
Not Bend Justice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이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세상 돌아가는 전통적인 이치에 빗대어 설명하고 그가 어떻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새23장(통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욥기 8:1-7 욥기 8장

06
화요일・Tue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140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Then Bildad the Shuhite answered and said:
2 “How long will you say these things, and the words of your 
mouth be a great wind?
3 Does God pervert justice? Or does the Almighty pervert 
the right?
4 If your children have sinned against him, he has delivered 
them into the hand of their transgression.
5 If you will seek God and plead with the Almighty for mer-
cy,
6 if you are pure and upright, surely then he will rouse him-
self for you and restore your rightful habitation.
7 And though your beginning was small, your latter days will 
be very great.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대
하십니까? (3절)
How does God treat justice and 
righteousness? (v. 3)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
을 수 있습니까? (5–6절)
What do we have to do to re-
ceive the help of God? (vv. 5–6)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Job’s friend Bildad explained the fallacy of Job’s thinking that 
he is innocent by using traditional wisdom of the world and told 
him how he could escape from his afflictions. 

O for A Thousand Tongues 

Job 8:1-7 Job 8

4140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새로 이사 간 집이나 개업한 사업장을 방문할 때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
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인데 이 구절이 바
로 욥기 8장 7절에 나옵니다. 너무나 좋은 축복의 말씀으로 생각해 왔는데, 
사실 이 말은 빌닷의 말로 하나님의 말도 아니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빌닷은 욥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중에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우리는 축복을 바라는 마음에 
사용하고 집과 사업장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욥에게 가르친 말들이 그가 예언자인 것처럼 이후 실현되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긴 하지만 그의 의로움
을 인정받고 그리고 이전 가족의 운명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것은 욥기서
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전의 축복과 행복을 회
복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의 선을 악용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도 
선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는 그들이 옳다고 믿는 것으로 욥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옳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말조차 선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There is a widely used scripture reading when we visit a new home or a 
new business office that just opened, “Though thy beginning was small, 
yet thy latter end should greatly increase.” That is Job 8:7. Though this 
scripture was thought to be a good word of blessing, in fact, it was from 
Bildad, not from God nor from a righteous man of God. Bildad was one of 
Job’s friends who were reprimanded by God. We hung the frames of those 
words in homes and offices wishing for blessings. 

Then, we see that those words were fulfilled as if he was a prophet, the 
words that Bildad spoke to Job. Though Job was reproached by God, his 
righteousness was recognized, though the sufferings of his family were re-
gretful (we need not dwell on this because it is not the main theme of the 
Book of Job), Job’s blessings and happiness were restored. What hap-
pened?

St. Augustine said that human beings abuse the goodness of God but 
God turns the evildoings of human beings into goodness. Job’s friends at-
tacked Job accusing him of wrongdoing based on what they believed was 
right, but we can interpret this as God turning even their words based on 
wrong motivation into goodness. 

드림교회, 정영희(CA)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림학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우리의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God Turns Our Evil Doing into Goodness 

4342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4342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
나님 앞에 의로우랴 
3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4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5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
이 깨닫지 못하며 
6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
도다 
7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
도다 
8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10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
느니라 
11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
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함 
Not Understanding 

 9–10장에서 욥은 마치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듯 하나님께 항변하
며 그가 직면한 고난에 대한 해결책 찾아보려 하지만 그의 변론은 죽
음이라는 어둠으로 향합니다.

새430장(통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욥기 9:1-11 욥기 9-10장

07
수요일・Wed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544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Then Job answered and said:
2 “Truly I know that it is so: But how can a man be in the 
right before God?
3 If one wished to contend with him, one could not answer 
him once in a thousand times.
4 He is wise in heart and mighty in strength --who has hard-
ened himself against him, and succeeded?--
5 he who removes mountains, and they know it not, when he 
overturns them in his anger,
6 who shakes the earth out of its place, and its pillars tremble;
7 who commands the sun, and it does not rise; who seals up 
the stars;
8 who alone stretched out the heavens and trampled the 
waves of the sea;
9 who made the Bear and Orion, the Pleiades and the cham-
bers of the south;
10 who does great things beyond searching out, and marvel-
ous things beyond number.
11 Behold, he passes by me, and I see him not; he moves on, 
but I do not perceive him.

욥이 가지고 있는 인간 삶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2절)
What was Job’s presupposition 
of life? (v. 2) 

욥은 하나님과의 변론에서 긍정적
인 것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
까? (3절)
Did Job believe that he could 
extract something positive from 
his arguments with God? (v. 3)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In Chapters 9 and 10, Job protested to God as if he was dealing 
with litigation in court proceedings, seeking a possible way out 
of his afflictions. His arguments led to the darkness of death. 

‘T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Job 9:1-11 Job 9-10

4544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께 변론을 시작하며 욥은 그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의미
가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예로 들어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은 산을 무너뜨려 움직일 수 있고, 땅을 움직이고, 해를 명령해
서 뜨지 못하게도 하시고, 하늘을 펴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하늘의 별자
리도 만드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욥은 그의 무지함을 하나님이 그의 앞에 지나가도 보지 못하고 옆에 계셔
도 깨닫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 안팎에서 역사하
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
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감리교 운동 초기 감리교가 급성장했던 요인을 속회로 보고 있습니다. 속
회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주 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둔감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거부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이야 그렇
게 말할 만한 상황이라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
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As Job began his argument with God, he admitted that his was a mean-
ingless existence compared with God by using surprising things as exam-
ples of what God was doing. Job confessed that God could demolish and 
move mountains, move the earth, order the sun not to rise, open the sky 
and tread on the sea, and create the constellation of the stars.

Job confessed he was so ignorant that he was not able to see God even 
when God passed by him and was not able to recognize God even if God is 
right next to him. This is not just Job’s problem but ours as well. The rea-
son that we do not recognize God is with us in our lives and God works in 
and outside of our lives is because we are ignorant and we lack the mindset 
to experience God in our lives. 

In the early Methodist movement, the reason for a rapid growth of the 
denomination was the class movement. The most important activity of the 
class movement in early Methodist churches was the class members’ 
sharing how they experienced God in their lives during the preceding week. 
To those who are ignorant of or insensitive to God, or refuse to walk with 
God, witnessing is hard and difficult. Knowing the situation that Job was in, 
we can understand what he said but we must try to find God intentionally 
to experience God in our lives.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도민(CA)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창민(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의도적 하나님 찾기 
intentional Pursuit of God 

4746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4746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7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8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
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9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10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11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12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
끼 같으니라 

동상이몽 
Dreaming 

Different Dreams 
While in 

the Same Bed

소발은 자기의 이해로 하나님을 옹호하며 욥을 공격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그의 이해 안에 제한시키는 것이란 것을 깨닫지 못
합니다.

새68장(통32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욥기 11:7-12 욥기 11장

08
목요일・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948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7 “Can you find out the deep things of God? Can you find out 
the limit of the Almighty?
8 It is higher than heaven--what can you do? Deeper than 
Sheol--what can you know?
9 Its measure is longer than the earth and broader than the 
sea.
10 If he passes through and imprisons and summons the 
court, who can turn him back?
11 For he knows worthless men; when he sees iniquity, will 
he not consider it?
12 But a stupid man will get understanding when a wild don-
key’s colt is born a man!

소발은 하나님의 역량을 어떻게 묘
사합니까? (7–9절)
How does Zophar describe the 
capability of God? (vv. 7–9) 

소발은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하
신다고 말합니까? (11절)
How did Zophar say God han-
dled evil? (v. 11)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Zophar was rooting for God with his own understanding and 
attacked Job. He did not realize that he was limiting God to his 
own understanding.

We Praise Thee, O God, our Redeemer, Creator

Job 11:7-12 Job 11

4948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본문
에서 소발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하는 것이 무지의 소산임을 강조하는 것에 잘 
드러납니다.

이런 욥에 대한 소발의 생각은 12절 후반에서 표현되는데 이 부분은 정확
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보다
는 “무지한 자는 태어난 들나귀가 길들여질 때 지각을 얻는다 (‘The inane 
man will get sense, when a wild ass is born tame’)가 더 적절한 해석
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들나귀는 길들이기 쉽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신
경에 자극을 가하는 것으로 길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든 욥
이 하나님을 깨닫기 힘들다는 소발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욥은 1장 1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발은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으로 욥의 무지함과 그의 악함을 말하지만, 그 자신
이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음을 지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
습니다. 

We confess that God is almighty. Such a confession can also be found 
from Zophar in today’s scripture. What Zophar thought about God was re-
vealed well in his emphasis that Job’s claim of his innocence in front of God 
is due to his ignorance. 

Zophar’s mindset toward Job was expounded well in the latter part of 
verse 12 but accurate interpretation of this part is not easy. Rather than 
“Though man be born like a wild ass’s colt,” a better interpretation is “The 
inane man will get sense, when a wild ass is born tame.” According to a 
study, a wild donkey is not easy to tame, so one way to tame it is to apply a 
stimulant to the nerve system of the wild donkey when they are very 
young. It was Zophar’s argument that it was too hard for grown up Job to 
understand God. 

But we should not forget how Job was introduced in Job 1:1. “That man 
was perfect and upright, and one that feared God, and eschewed evil.” In 
other words, Zophar believed in the omnipotence of God and attacked 
Job’s ignorance and iniquities, but he made the mistake of limiting God to 
the box of his own mindset.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 신병옥(CA)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이상호(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틀에 가둔 하나님 
Boxing God in

5150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5150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20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21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
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22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23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24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
기시나이까 
25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
불을 뒤쫓으시나이까 
26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27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
취를 점검하시나이다 
28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하나님과의 
법정 심리 

Court Battle with God 

친구로부터 적절한 조언과 위로를 받지 못한 욥은 그의 상황을 비관
하며 이제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답변을 구합니다.

새361장(통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욥기 13:20-28 욥기 12-14장

09
금요일・Fri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5352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20 Only grant me two things, then I will not hide myself from 
your face:
21 withdraw your hand far from me, and let not dread of you 
terrify me.
22 Then call, and I will answer; or let me speak, and you re-
ply to me.
23 How many are my iniquities and my sins? Make me know 
my transgression and my sin.
24 Why do you hide your face and count me as your enemy?
25 Will you frighten a driven leaf and pursue dry chaff?
26 For you write bitter things against me and make me inher-
it the iniquities of my youth.
27 You put my feet in the stocks and watch all my paths; you 
set a limit for the soles of my feet.
28 Man wastes away like a rotten thing, like a garment that is 
moth-eaten.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내세
운 두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
What are the two conditions 
that Job mobilized in order to 
face God? Why? (v. 21)

욥은 자기에게 적대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4–
25절)
How did Job describe God who 
was hostile to him? (vv. 24–25)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As Job did not receive any help or consolation from his friends, 
he was in despair and decided to directly make supplication to 
God and seek answers. 

‘Tis the Blessed Hour of Prayer

Job 13:20-28 Job 12-14

5352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욥기 13장 20–28절은 ‘의로운’ 욥이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는 기도로 이
해되고 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욥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손을 대지 말고 
두렵게 하지도 말 것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
고 기회를 주면 하나님께 직접 자기의 처지를 항변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
분에서 욥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분히 법정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도 때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억울한 상황
에 부닥치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동정과 이해를 받지 못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면 욥과 비슷한 항변을 합니다. 그 대상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우리보다 힘이 있다면 우리는 공
정성을 위해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욥과 같이 하나님
이 되기도 하고 재판정에서 하나님과 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
움 모두를 반드시 다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의로운’ 욥도 그러한 상황에 부닥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때로는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의로움’으로 욥을 이해해 주기보다
는 비판하고 욥은 그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 자신의 옮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들 자
신의 의로움이라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scripture of Job 13:20–28 is understood as a prayer of “righteous” 
Job making supplication directly to God. Extremely angry Job implored God 
not to touch him nor make him fear God. Furthermore, if God gave him a 
chance and called him, he said he would directly protest and argue with 
God himself. The language Job used here definitely reminds us of that 
used in secular judicial court. 

If we face a situation that is unbearable like when we think we are treated 
with injustice or when we face an unfair situation or when we receive no 
sympathy and understanding from neighbors, then we will protest and ar-
gue as Job did. The target of such protest and argument could be someone 
of interest to us. Especially when such a target was someone more pow-
erful than us, we may resort to the judicial system for fairness. Sometimes 
such a target could be God as for Job and we may end up in a court battle 
with God. 

I am not saying that we as human beings must endure all difficulties of 
our life that may be outside of our understanding or/and beyond the limits 
of our perseverance. We can see that even the “righteous” Job was facing 
such a situation. What we need to learn from this story is that sometimes 
even our “righteousness” may be of no use in front of God. Job’s friends 
criticized Job rather than trying to understand him based on their “righ-
teousness.” Job in turn tried to prove his innocence to God in the judicial 
court using his own “righteousness”. This shows the irony of their argu-
ment that their own “righteousness” is more important than God i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안정섭(CA)
버클리새교회, 김종식(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나의 의로움 
My Own Righteousness is More important than God

5554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555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
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3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
겠느냐 
4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
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5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
아하는구나 
6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7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
하였느냐 
8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9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10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11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
이냐 
12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13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14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
롭겠느냐 
15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
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16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
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헛된 지식 
Vain Knowledge 

엘리바스는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하는 욥의 지식의 거짓됨을 공격하
지만, 욥은 계속해서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그의 고난을 
호소합니다.

새543장(통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욥기 15:1-16 욥기 15-17장

10
토요일・Sat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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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Then Eliphaz the Temanite answered and said:
2 “Should a wise man answer with windy knowledge, and 
fill his belly with the east wind?
3 Should he argue in unprofitable talk, or in words with 
which he can do no good?
4 But you are doing away with the fear of God and hindering 
meditation before God.
5 For your iniquity teaches your mouth, and you choose the 
tongue of the crafty.
6 Your own mouth condemns you, and not I; your own lips 
testify against you.
7 “Are you the first man who was born? Or were you brought 
forth before the hills?
8 Have you listened in the council of God? And do you limit 
wisdom to yourself?
9 What do you know that we do not know? What do you un-
derstand that is not clear to us?
10 Both the gray-haired and the aged are among us, older 
than your father.
11 Are the comforts of God too small for you, or the word 
that deals gently with you?
12 Why does your heart carry you away, and why do your 
eyes flash,
13 that you turn your spirit against God and bring such words 
out of your mouth?
14 What is man, that he can be pure? Or he who is born of a 
woman, that he can be righteous?
15 Behold, Godputs no trust in his holy ones, and the heav-
ens are not pure in his sight;
16 how much less one who is abominable and corrupt, a man 
who drinks injustice like water!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대답한다고 
합니까? (2절)
How do the wise answer? (v. 2) 

지혜롭지 못한 자를 정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절)
What judgment is passed to the 
unwise? (v. 6)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Though Eliphaz attacked the vanity of Job’s knowledge as Job 
continued to defend his innocence, Job did not budge from his 
argument and appealed to God of his afflictions. 

Simply Trusting Every Day 

Job 15:1-16 Job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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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장황하게 변론하는 욥의 지식이 잘못됐음을 지적합
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얄팍한 지식으로 “바람과 같
은 지식” 그리고 “동풍”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풍’은 무엇이기에 
욥을 비판하는데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
스 땅에 사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몇 가지 가능성 있는 경우 중 이 우스 
땅이 요단강 동편 에돔 지역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나오는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 됩니다. 

구약성경 이곳저곳에서 등장하는 생명을 말려버리는 바람과 잘 맞아떨어
집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의 자식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 바람을 “거친 들에
서” 불어온 큰바람이라고 하는데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으로 같은 ‘동풍’으
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바람에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비
유하며 욥을 폄훼하며 그의 고난이 그의 하나님에 대한 파괴적인 지식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엘리바스의 ‘지
식’ 또한 파괴적이고 생명을 말리는 ‘동풍’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지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올바르게 세우는 것
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아픈 상처에 소금을 끼얹을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지식으로 메마른 곳에 생명을 불
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도 메마른 들판이 되게 하는 동풍으로 사
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Eliphaz pointed out the fallacy of Job’s knowledge as Job continued his 
tirade. Eliphaz claimed that Job’s knowledge of God was so shallow that he 
compared it with “the knowledge like wind” and “East Wind.” What is “east 
wind” and why is it mentioned to criticize Job? Job was introduced as a 
man from Uz not an Israelite. Among several possibilities, if Uz was located 
in the eastern area of the Jordan River called Edom, the “east wind” here 
would be the dry wind coming from the Arabian desert. 

This wind is the same wind that appears periodically in the Old Testament 
as the wind that dries up lives. In Job 1, the wind that took the lives of 
Job’s children was called the big wind from the “wild field” and it was most 
likely the same “east wind” from the dry desert. Eliphaz disparaged Job by 
comparing Job’s knowledge of God with the east wind and he alluded that 
Job’s afflictions were caused by his destructive knowledge of God. How-
ever, wasn’t the “knowledge” of Eliphaz who was saying such things also 
itself mere “east wind” that was destructive and drying up life? 

We ourselves often use our knowledge destructively as if throwing salt 
onto an already painful wound rather than encourage others to stay upright. 
Those people who are more learned and in high positions at times use their 
knowledge as east wind not to kindle life in desolate places but to turn the 
green grass into dry fields. How is my knowledge being used? 베델연합감리교회, 한인희(CA)

산타마리아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남기성(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동풍과 같은 우리의 지식 
Our knowledge is Like the East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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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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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 요약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제목	 TiT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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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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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칼 럼

욥과 하나님의 칭찬
 이종용 목사 (코너스톤교회)	

06/ 11

6362



 a  S u n d a y  c o l u m n

욥의 대인관계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정직’이다. 
하나님께서 왜 욥을 칭찬하셨는가?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욥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신다. 그

리고 이 부분이 우리말로는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번역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어떠한가?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어 

있었지만 사회생활 역시 순전하고 정직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들의 삶은 항상 전쟁 상
태인데 욥은 그러한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왜 그토록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
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잠 23:16) 
우리의 입이 정직할 때 하나님의 속이 유쾌하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속을 유쾌하

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는 부정직함에서 시작한다. 정직하기만 하다
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으로 교회 건물을 
사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
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불법의 하나님이 아니시
기 때문에 불법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유에
서도 불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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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월요일・Mon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23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24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25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을 보리라 
27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28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29 너희는 칼을 두려워 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
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공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God’s Righteousness: 

Who is it for?

빌닷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지만, 욥은 비록 
그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무고함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욥기 19:23-29 욥기 18-19장

12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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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23 “Oh that my words were written! Oh that they were in-
scribed in a book!
24 Oh that with an iron pen and lead they were engraved in 
the rock forever!
25 For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at the last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26 And after my skin has been thus destroyed, yet in my flesh 
I shall see God,
27 whom I shall see for myself, and my eyes shall behold, 
and not another. My heart faints within me!
28 If you say, ‘How we will pursue him!’ and, ‘The root of 
the matter is found in him,’
29 be afraid of the sword, for wrath brings the punishment of 
the sword, that you may know there is a judgment.”

욥은 자기의 무고함을 알아줄 자가 
누구라고 기대합니까? (25절)
Who does Job rely on to prove 
his innocence? (v. 25)

욥이 그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6절)
What is Job’s ultimate hope, 
even in death? (v. 26)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Bildad talks to Job about a righteous God who judges the wick-
ed. However, Job clings to his faith that, although he is suffering 
now, God will one day prove his innocence.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Job 19:23-29 Job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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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고엘(go’el)’, 기업 무를 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룻기서
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엘’이 욥기 19장 25절에 등장합니다. 한/
영 성경에서는 “대속자” 그리고 “Redeemer” 또는 “Vindicator”로 번역되
어 있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며 그 의미를 성공
적으로 부각하기는 하지만 본래 욥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퇴색됩니다.

욥이 말하는 고엘은 분명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이유에
서 하나님을 고엘이라 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고엘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사무엘하 22장 2–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
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욥이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여기서 굳이 ‘기업 무를 자’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의 ‘고엘’은 신앙 고백적이기보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가족법에 해당
하며 강제성이 있고 의무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을 보면 
그 필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대변하고 이해해 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
는 상황에서 욥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자는 오직 법적 의무가 있는 “고
엘” 뿐입니다. 욥이 말하는 ‘기업 무를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나’의 ‘기
업 무를 자’는 누구인가요?

The Hebrew word, “go’el” means “redeemer” which we are very familiar 
with from the Book of Ruth. This word appears again in Job 19:25. Al-
though this word has been translated as “redeemer” or “vindicator” in the 
Korean and English Bible and is often used in the Christian faith as referring 
to Jesus Christ, this way of understanding fails to capture the full meaning 
of the word that Job intended. 

“Go’el” that Job had in mind was clearly God. If so, then why did Job refer 
to God as “go’el”? Or is Job trying to remind us that his “go’el” is God? In 2 
Samuel 22:2–3, this is how David calls upon God: “The Lord is my rock,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He is my stronghold, my refuge and 
my savior— from violent people you save me.” Why did Job mention 
“Kinsman Redeemer” in this text?

One thing that we need to remember here is that the word “go’el” for Job 
is a legal term more than a confessional term. This is a legal term found in 
family law that needs to be observed and enforced. When we understand 
Job’s situation, then we can also understand why Job used this word. Job 
was in a situation where no one seemed to empathize with his predicament 
or be his advocate. In this situation, the only person that Job could look to 
and depend on was the “go’el” who was required by law to be his redeem-
er. Who is that “kinsman redeemer” that Job is talking about? Who is your 
“kinsman redeemer?”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권혁인(CA)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기업 무를 자 
kinsman Redeemer

6766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6766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7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
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18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 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이 
되었도다 
19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
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0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
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21 그의 달 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
느냐 
2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23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24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25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으므로 행복을 맛보
지 못하는도다 
26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
이는구나

행악의 대가
The Price 

of Wickedness

욥의 친구 소발은 악인이 그의 행악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
람이 없다고 하며 욥의 고난이 그의 행악에 기인하고 있음을 주장하
지만, 욥은 평안한 삶을 누리는 악인도 있음을 강조하며 그의 의로움
을 굽히지 않습니다.

새546장(통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욥기 21:17-26 욥기 20-21장

13
화요일・Tue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6968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7 “How often is it that the lamp of the wicked is put out? 
That their calamity comes upon them? That God distributes 
pains in his anger?
18 That they are like straw before the wind, and like chaff 
that the storm carries away?
19 You say, ‘God stores up their iniquity for their children.’ 
Let him pay it out to them, that they may know it.
20 Let their own eyes see their destruction, and let them 
drink of the wrath of the Almighty.
21 For what do they care for their houses after them, when 
the number of their months is cut off?
22 Will any teach God knowledge, seeing that he judges 
those who are on high?
23 One dies in his full vigor, being wholly at ease and secure,
24 his pails full of milk and the marrow of his bones moist.
25 Another dies in bitterness of soul, never having tasted of 
prosperity.
26 They lie down alike in the dust, and the worms cover 
them.

욥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구현
되기를 바랍니까? (17–20절)
How does Job expect God’s 
righteousness to be demon-
strated? (vv. 17–20)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심판한
다고 합니까? (22절)
Who does God judge? (v. 22)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Job’s friend Zophar says that all wicked people pay a price for 
their wickedness and thereby implies that Job’s suffering is 
caused by his wickedness. Job, however, insists upon his inno-
cence by arguing that some wicked people enjoy a peaceful and 
prosperous life. 

Standing on the Promises

Job 21:17-26 Job 20-21

6968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는 불의를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의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것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정당한 보복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견해와 악인이 
종종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잘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후자의 경우가 20장 
23–26절에 있는 욥의 말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묘사하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9–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악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본문을 보면 소발은 옳고 욥은 그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발은 틀리고 
욥은 옳습니다. 즉, 둘 다 틀리고 옳습니다. 우리 삶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
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보면, 의롭고 헌신적인 사람들보다 
벌을 받지 않고 삶을 더 즐기는 사악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
의 눈이 있다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
음의 비유를 통해 그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내세에서도 잘 살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두 세
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두 세계 모두에서 좋은 것을 가지기가 어려울 것입
니다. 고난 속에 이런 한탄을 하는 욥은 차치하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은 
우리는 욥보다는 좀 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나
의 모습은 부자와 나사로 중 누구에게 더 가까운지 생각해봅시다.

One of the things we find difficult is to witness or experience injustice. 
This is a predominant theme in the Book of Job. The Book of Job offers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 this theme. The first is the idea that the 
wicked will be punished and the second is the idea that, sometimes, the 
wicked will not be judged and will get to live a prosperous life. The words 
from Chapter 20:23–26, reflect the latter view. This idea shared by Job is 
very similar to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in the Gospel of 
Luke Chapter 16:19–31.

When we see wicked people prosper and not be punished, we feel a 
deep anger. But in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the wicked 
suffers the consequence of his own wickedness. In the text of Job, Zophar 
seems to be right while Job is wrong. But at the same time, Job also 
seems to be right while Zophar is wrong. In other words, both are right and 
wrong at the same time. It all depends on how we understand and define 
life. When we look at our world, it may seem that many wicked people are 
living a better life than those who are good and dedicated. But in the eyes 
of faith, the pleasures of wicked people are short–lived because there is a 
judgment waiting for them. The parable in the Gospel of Luke also teaches 
us the forth–coming judgment will not be reversible. 

It is our human nature to want to live a good life in this world and also in 
the world to come. But if these two worlds are essenti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n it will be difficult to enjoy both worlds. Putting aside Job 
who is groaning in his suffering, what hope can we have while living in this 
world as we consider the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In light of 
that parable, with whom do you identify more as you look at your own life?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정상용(CA)
시온연합감리교회, 오경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나는 부자인가 아니면 나사로인가?
Am i the Rich Man or Lazarus?

7170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7170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2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3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
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4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5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6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
기며 
7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8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
구나 
9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10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
를 엄습하며 
11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
니라

위험한 추측 
A Dangerous 
Speculation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주장하는 욥을 비방하며 욥
이 받는 고난의 이유로 여러 가지 도덕적 죄악을 들어 보입니다.

새345장(통461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욥기 22:1-11 욥기 22장

14
수요일・Wed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7372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Then Eliphaz the Temanite answered and said:
2 “Can a man be profitable to God? Surely he who is wise is 
profitable to himself.
3 Is it any pleasure to the Almighty if you are in the right, or 
is it gain to him if you make your ways blameless?
4 Is it for your fear of him that he reproves you and enters in-
to judgment with you?
5 Is not your evil abundant? There is no end to your iniqui-
ties.
6 For you have exacted pledges of your brothers for nothing 
and stripped the naked of their clothing.
7 You have given no water to the weary to drink, and you 
have withheld bread from the hungry.
8 The man with power possessed the land, and the favored 
man lived in it.
9 You have sent widows away empty, and the arms of the fa-
therless were crushed.
10 Therefore snares are all around you, and sudden terror 
overwhelms you,
11 or darkness, so that you cannot see, and a flood of water 
covers you.

엘리바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웃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
까? (7절)
What does Eliphaz accuse Job 
of in his treatment of the weary 
and the hungry? (v. 7)

엘리바스는 사회적 권력으로 부당
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떻
게 말 합니까? (8절)
According to Eliphaz, how 
should one’s social authority and 
power never be used? (v. 8)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Job continues to insist upon his innocence before God, but Elip-
haz slanders Job by arguing that his suffering is caused by Job’s 
various sins of wickedness. 

Ev’rything Dark! Bleak, Black

Job 22:1-11 Job 22

7372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나보다 더 잘나가는 사
람을 보면 시기와 질투를 유발합니다. 그 대상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으면 
그의 흠집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흔히 말하는 완전히 다른 경지에 
있다면 존경 그리고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중ㆍ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성공하는 자녀’를 둔 가정 그리고 그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도 같은 구조에 얽혀있는 듯 보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
이 당한 엄청난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오지만, 욥에게 따뜻한 위로
의 말은 건네지 않고 그가 겪는 고난은 다 그의 죄악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
합니다.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여러 가지 도덕적 행악을 저질러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다른 친구들과 같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
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받는 것을 모르며 친구
이자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를 완전히 자기와 관련 없는 타인
으로 만들고 비난합니다. 누구를 위한 비난이며 누구를 위한 지적일까요? 
엘리바스가 욥을 타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요? 우리는 엘리바스와 얼마나 다를까요?

The desire and greed of human beings has no end. Because of this, we 
feel jealous when others seem to prosper more than we do. When we see 
others succeed more than we do, we often try to find fault in them or gos-
sip about their success rather than celebrate their success with them. 
Sometimes, when those people who are very successful seem to be in a 
league of their own, we simply retreat to a mode of quiet admiration know-
ing that we cannot emulate their success on our own. 

The interaction between Job and his friends can be seen in a similar light. 
Even though Job’s friends come and visit Job after hearing about his tribu-
lation in life, they do not offer him any words of comfort but suggest that 
his sufferings are caused by his sins. In Chapter 22, Eliphaz outright argues 
that Job is being punished by God for his sins of wickedness. 

Together with Job’s other friends, Eliphaz fails to see that Job was 
deemed by God as one who was “blameless and upright; feared God and 
shunned evil.” And as he speculates on the sins of Job, he ends up alienat-
ing Job who had been his faithful friend in life and in faith. How did Eliphaz 
think that he was helping Job by speculating and pointing out Job’s sins? 
Could it be that Eliphaz was reacting to Job out of his misplaced desires in 
his own life and possible envy that he might have toward Job who once 
lived a very prosperous life? Deep in our own hearts, are we that much dif-
ferent from Eliphaz?

어바인드림교회, 박성환(CA)
언약교회, 최요셉(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타인으로 만들어버린 우리 신앙의 이웃 
Turning Our Friends into Strangers

7574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757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
이지 아니하며
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
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1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
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
에게 많이 있느니라
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
하리라 
16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
렵게 하셨나니 
17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
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부재 
The Absence

of God

욥은 자신의 부당한 처지를 호소하고 바로잡기 위해 법정에서 하나
님과 변론하고 싶어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
황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새363장(통479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욥기 23:8-17 욥기 23-24장

15
목요일・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7776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8 “Behold, I go forward, but he is not there, and backward, 
but I do not perceive him;
9 on the left hand when he is working, I do not behold him; 
he turns to the right hand, but I do not see him.
10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out as gold.
11 My foot has held fast to his steps; I have kept his way and 
have not turned aside.
12 I have not departed from the commandment of his lips; I 
have treasured the words of his mouth more than my portion 
of food.
13 But he is unchangeable, and who can turn him back? 
What he desires, that he does.
14 For he will complete what he appoints for me, and many 
such things are in his mind.
15 Therefore I am terrified at his presence; when I consider, I 
am in dread of him.
16 God has made my heart faint; the Almighty has terrified 
me;
17 yet I am not silenced because of the darkness, nor because 
thick darkness covers my face.

욥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길 기대합니까? 
(10절)
How do you expect Job to be 
changed by his suffering? (v. 10)

욥은 정한 음식보다 무엇을 더 귀하
게 여겼습니까? (12절)
What did Job value more than 
his daily bread? (v. 12)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Job wants to argue with God in court to appeal and correct his 
unjust situation, but he is protesting against the fact that he 
cannot find God anywhere and cannot see God’s justice fulfilled. 

From the Depths, O Lord, I Cry

Job 23:8-17 Job 23-24

7776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우리는 우리가 의도했든지 아니든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아주 자
연스럽게 불평합니다. 직장 그리고 가정생활도 그렇지만 함께 모여 신앙생
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모였는데 모
이면 마음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항상 궂은일을 하던 사람들이 어
렵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시작한 것인데 어느 순간 화가 치밀고 마음
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 모두 욥과 같은 처지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럼 욥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있었을까요? 한 가지 답을 욥
기 23장 8–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9절에서 욥은 그의 삶 속에 
부재한 하나님의 현실에 크게 실망합니다. 그렇지만 10절에서 욥은 하나님
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이며 그의 이런 고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욥이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그 고통을 감내하거나 아니면 무감각해지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고통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물론 이겨내기 힘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난 후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자
신이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욥과 같은 발상의 
전환으로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We complain quite naturally when we encounter difficult situations, 
whether we intended the resulting situation or not. This is true not only in 
work and family life, but also in church communities where people come 
and walk together in their faith. We gather with a good heart, but often we 
are hurt when we gather together.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we see 
people avoiding work in inconspicuous places and when we see people 
who have always been placed in hard and dirty jobs do that difficult and ar-
duous work over and over. Even if I want to spend my time and resources 
to serve God in the church, sometimes I get angry and have a hard time. 

At times like this, we all feel like we are experiencing a similar situation as 
Job. How did Job manage to overcome this difficult situation? One answer 
is found in Job 23:8–10. In verses 8–9, Job is deeply disturbed by the reali-
ty of God’s absence in his life. However, in verse 10, Job shows trust and 
faith in God and expects to be born again as a better man of faith through 
his suffering.

Job’s way of coping with suffering is not to endure it or become numb to 
it, but to shift his thoughts to believing in God’s goodness and desire to 
draw closer and closer to God through suffering. Of course, there is pain 
that is hard to overcome. Sometimes, we are disappointed in ourselves for 
failing to cope with it through faith. We need faith to overcome this sort of 
pain with a shift in our perspective like Job’s.

열린교회, 김규현(CA)
영화연합감리교회, 강현철(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믿음을 통한 생각의 전환 
Shifting Thoughts Through Faith

7978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7978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네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 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3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4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
왔느냐 
5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
러하도다 
6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7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
다시며 
8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
니하느니라 
9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10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
니라 
11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12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13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14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
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Almighty God 

and His Creatures

빌닷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음을 피력하고 욥은 하나님
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새364장(통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욥기 26:1-14 욥기 25-26장

16
금요일・Fri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8180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Then Job answered and said:
2 “How you have helped him who has no power! How you 
have saved the arm that has no strength!
3 How you have counseled him who has no wisdom, and 
plentifully declared sound knowledge!
4 With whose help have you uttered words, and whose 
breath has come out from you?
5 The dead tremble under the waters and their inhabitants.
6 Sheol is naked before God, and Abaddon has no covering.
7 He stretches out the north over the void and hangs the earth 
on nothing.
8 He binds up the waters in his thick clouds, and the cloud is 
not split open under them.
9 He covers the face of the full moon and spreads over it his 
cloud.
10 He has inscribed a circle on the face of the waters at the 
boundary between light and darkness.
11 The pillars of heaven tremble and are astounded at his re-
buke.
12 By his power he stilled the sea; by his understanding he 
shattered Rahab.
13 By his wind the heavens were made fair; his hand pierced 
the fleeing serpent.
14 Behold, these are but the outskirts of his ways, and how 
small a whisper do we hear of him! But the thunder of his 
power who can understand?”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비밀도 없
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
까? (6절)
How does Job say that there are 
no secrets before God? (v. 6)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능력을 어떻
게 말하고 있습니까? (7–10절)
What does Job say about God’s 
power to create the heavens 
and the earth? (vv. 7–10)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Bildad states that a man cannot be righteous before God and 
Job speaks of God’s omnipotence.

Sweet Hour of Prayer

Job 26:1-14 Job 25-26

8180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구약성경에서 스올은 죽음의 세계로 누구든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스올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 사정이 어떤지 
알 방법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
은 몸으로 드러나며 명망도 가림이 없음이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
지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욥은 지금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고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비난을 
퍼붓는 친구들을 대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은 이런 고
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서둘러 자신을 구원
해 달라는 몸짓일 수도 있겠지만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만이 그가 평안과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임을 고백하는 것은 아
닐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우리 자신보다 더 높고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하고 그들에게 위안 받거나 격려 받으면 툭툭 털어버
리고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욥은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대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대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In the Old Testament, Sheol is the kind of place where anyone can enter 
the world of death and never come out again. So there is no way to know 
what Sheol is like. But in the midst of his suffering, Job confesses, “Sheol 
is naked before God, and Destruction lies uncovered.” It is a confession of 
God’s omnipotence.

Job is now in terrible distress and is confronting his friends who are pour-
ing criticism like salt on his painful wounds. But how can Job make such a 
confession? This confession may be a gesture of asking God to hasten to 
save him, but isn’t he confessing that God, who is omniscient and omnipo-
tent and knows all things, is the only One through whom he can find peace 
and comfort?

When we face difficult situations in our lives, we want to lean on some-
one higher and more powerful than ourselves. When we are comforted or 
encouraged by them, we can shake it off and get back on our feet. Job en-
courages us to lean on God. He tells us to come to God, who knows ev-
erything about us in times of difficulty, instead of going to anything or any-
one else in the world. You will find true comfort and peace in God.

예수사랑교회, 이강원(CA)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섭(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피난처요 산성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who is our Refuge and Fortress

8382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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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2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
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4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5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6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
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7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
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8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
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9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10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
짖겠느냐 
11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
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2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
람이 되었는고

악인의 열매 
Fruit of the Wicked

욥은 계속해서 그의 고결함을 주장하며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과를 
말합니다.

새523장(통262장) 어둔 죄악 길에서

욥기 27:1-12 욥기 27장

17
토요일・Sat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8584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And Job again took up his discourse, and said:
2 “As God lives, who has taken away my right, and the Al-
mighty, who has made my soul bitter,
3 as long as my breath is in me, and the spirit of God is in my 
nostrils,
4 my lips will not speak falsehood, and my tongue will not 
utter deceit.
5 Far be it from me to say that you are right; till I die I will not 
put away my integrity from me.
6 I hold fast my righteousness and will not let it go; my heart 
does not reproach me for any of my days.
7 “Let my enemy be as the wicked, and let him who rises up 
against me be as the unrighteous.
8 For what is the hope of the godless when God cuts him off, 
when God takes away his life?
9 Will God hear his cry when distress comes upon him?
10 Will he take delight in the Almighty? Will he call upon 
God at all times?
11 I will teach you concerning the hand of God; what is with 
the Almighty I will not conceal.
12 Behold, all of you have seen it yourselves; why then have 
you become altogether vain?

욥이 온전함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결연한 의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
How does Job express his de-
termination not to forsake his 
integrity? (v. 4)

불경건한 자의 이익이 종국에 어떻
게 된다고 말합니까? (8절)
What does Job say happens to 
the interests of the ungodly? (v. 8)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Job goes on to assert his integrity and to speak of the conse-
quences of those without it.

Life at Best is Very Brief

Job 27:1-12 Job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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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실제로 우울
증 진단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쑥 찾아오는 허무함에 깊은 심연
의 바다로 빠져들고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듯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면 전도서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이 헛되도다”(전 1:2)가 사실인 듯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결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정직함을 결코 저버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욥은 이런 허망함은 악의 것, 불의한 자에게 속한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일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를 
축적하고 세상에서 ‘잘나가는’ 듯 보이고 그 ‘복’을 대대로 대물림하는 것처
럼 보이는 사람들도 종국에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드
는 것일까요? 욥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8절)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
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을 때 허무함도 극복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One of the most dreaded illnesses today is depression. In fact, even if we 
have not been diagnosed with depression, we often find ourselves in a sit-
uation like sinking into a deep sea of vanity and struggling to get out of it. At 
such times, the words from Ecclesiastes, “vanity, vanity, all things are vani-
ty” seems to be true. (Ecclesiastes 1:2)

But Job, who insists that he has never forsaken his integrity, his faithful-
ness and honesty before God, says that such vanity belongs to the evil and 
unrighteous. In our eyes, those who do bad things and are not punished, 
but rather accumulate wealth, seem to be “doing well” in the world and 
pass their “blessing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But they are left with 
nothing but emptiness.

What makes people who seem to have taken over everything in the 
world feel empty? Job says that life without God is like that: “For what 
hope has the godless when he is cut off, when God takes away his life?” (v. 
8) Our true hope is found only in God. So, when we find hope in God, we 
can overcome futility and have greater joy.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헌(CA)
우드랜드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황승일(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허무함과 진정한 희망 
Vanity and True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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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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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 요약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제목	 TiTLE

18

8988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8988



주 일  칼 럼

욥은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의 수수께끼를 이해할 수 없으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
혜와 명철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이 땅에서도 깊은 물과 바다에서도 찾을 수 없습
니다. 

참 지혜를 얻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
니.” (욥 28:23) 하나님만이 지혜를 얻는 길을 아시며 명철이 있는 곳을 아십니다. 그러므
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능력을 키우려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을 기르는데 힘을 씁니다. 자기 계발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대학
교를 들어갈 때 신학대학교로 바로 들어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일반대학에 들어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놓은 다음 목사가 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도 인정하고 목회도 할 수 있지, 아무런 능력도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가?’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몰랐습니다. 신앙이 
너무 어렸습니다. 목회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치 내가 능력을 갖고 하는 것같이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기

참 지혜를 얻는 길 
안성훈 목사 (덴버소망교회,CO)	

06/ 18

9190



 a  S u n d a y  c o l u m n

울이기보다 능력과 기술을 갖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었습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숙제하라!” 하는 

말보다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성경 읽자!” 등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었습니까? 사실, 저도 최근에 아이들에게 “성경 읽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라는 말보다 “숙제했나? 공부해라! 책 읽으라! 게임 그만해라!” 이런 말만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와는 가정 예배를 자주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돌
아오면 쉬고 싶지 또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싫었습니다. 교회가 집이고 집
이 교회이기 때문에 평소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집에서도 또다시 예배하는 것이 
싫고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 되돌아보면 그것이 저에게 신앙을 지키도록 했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였고 복이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허리가 삐끗하여 허리 회
복을 위해 “기도할께요” 하고 메시지를 드리니 “고맙다. 매일 소망교회와 목회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답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 제목
을 주고받습니다. 

서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 지혜와 명철을 얻는 길이 아닐까요? 욥
은 결론적으로 참 지혜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 28:28)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
계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세상을 돌아다니는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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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월요일・Mon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2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13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4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15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6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
하지 못하겠고 
17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
도 바꿀 수 없으며 
18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
다 귀하구나 
19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혜는
어디에? 

Where is Wisdom?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혜를 찾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
화에 눈이 먼 인간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292장(통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욥기 28:12-19 욥기 28장

19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9392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2 “But where shall wisdom be found? And where is the 
place of understanding?
13 Man does not know its worth, and it is not found in the 
land of the living.
14 The deep says, ‘It is not in me,’ and the sea says, ‘It is not 
with me.’
15 It cannot be bought for gold, and silver cannot be weighed 
as its price.
16 It cannot be valued in the gold of Ophir, in precious onyx 
or sapphire.
17 Gold and glass cannot equal it, nor can it be exchanged for 
jewels of fine gold.
18 No mention shall be made of coral or of crystal; the price 
of wisdom is above pearls.
19 The topaz of Ethiopia cannot equal it, nor can it be valued 
in pure gold.

욥은 지혜를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
고 말합니까? (13–14절)
Does Job say that wisdom can 
be found in the world? (vv. 13–14)

욥은 세상의 것으로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15절)
Does Job say that he can ob-
tain wisdom from worldly 
things? (v. 15)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Job is pointing out the reality of humans who have not found 
true God–fearing wisdom and are blinded by the riches and glo-
ry of the world.

I Could Not Do Without Thee

Job 28:12-19 Job 28

9392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현대 사회는 학력 지상주의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느 분야에
서거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길은 단연코 ‘교육’입니다. 교
육을 잘 받으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인정받는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 
‘고3’은 신앙생활에서 열외가 되어도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사
회의 특권층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
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좋은 차와 좋은 집에서 살고 그들의 자녀에게 양질
의 교육을 받게 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시작을 안겨줍니다. 이런 과정
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을 감내하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욥이 말하는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3절)
해서 캐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찾아내서 
소유하는 것을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9장 10절처럼 욥기
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의 지혜를 얻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혜가 
없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거룩한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주(마 7:6)와 같지 않게 해야 합니다.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modern society values and seeks education 
supremacy. The path we choose to reach the top in any field is definitely 
through “education.” If you are well educated, you will be recognized not 
only in society but also in the church, and as a result, the “12th grade” in 
Korea has become a privileged class in a society where no one can say 
anything even if they do not live a life of faith. 

People who do well in school go to good colleges, get good jobs, earn 
high salaries, have good cars and good homes, and give their children a 
quality education to get a better start over others. This process is never 
easy and all those who succeed in this process have endured great hard-
ship and adversity to triumph. They are the ones who “pierce the darkness 
and detect all things to the end, and also detect the ore that is in the shad-
ow of darkest darkness” (v. 3).

But the Book of Job does not say that true wisdom is what we find and 
possess by our zeal and effort in this world. Like Proverbs 9:10, the Book of 
Job says, “The fear of the Lord is wisdom, and the rejection of evil is un-
derstanding.” Of course, this is true. It is also God’s blessing to do things 
with the wisdom of the world. However, because we have no true wisdom, 
we must not allow these blessings from God to be like pearls given to 
those who do not know holy worth (Matthew 7:6). 

윌셔연합감리교회, 구진모(CA)
유바 사랑의 교회, 이진식(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금보다 귀한 지혜 
Wisdom More Precious Than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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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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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June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Life with God

욥은 그의 친구들과의 세 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논쟁을 마치며 그가 
이전에 누렸던 이상적인 삶과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다시 한번 되새
깁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묵상본문 통독본문

1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2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
기를 원하노라 
3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4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 때에
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5 그 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
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6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
를 쏟아냈으며 
7 그 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
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8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9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10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11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12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
음이라 
13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
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14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
자 같았느니라 
15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6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17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
내었느니라 
18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
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19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
고 갈 것이며 
20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새301장(통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욥기 29:1-20 욥기 29-30장
묵상본문 통독본문

20
화요일・Tu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9796



After finishing the third discourse with his friends, Job is taking 
a moment to reflect on the time of affluence in the past and his 
current affliction. 

Meditation Reading Plan

1 And Job again took up his discourse, and said:
2 “Oh, that I were as in the months of old, as in the days when 
God watched over me,
3 when his lamp shone upon my head, and by his light I 
walked through darkness,
4 as I was in my prime, when the friendship of God was upon 
my tent,
5 when the Almighty was yet with me, when my children 
were all around me,
6 when my steps were washed with butter, and the rock 
poured out for me streams of oil!
7 When I went out to the gate of the city, when I prepared my 
seat in the square,
8 the young men saw me and withdrew, and the aged rose and 
stood;
9 the princes refrained from talking and laid their hand on 
their mouth;
10 the voice of the nobles was hushed, and their tongue stuck 
to the roof of their mouth.
11 When the ear heard, it called me blessed, and when the eye 
saw, it approved,
12 because I delivered the poor who cried for help, and the fa-
therless who had none to help him.
13 The blessing of him who was about to perish came upon 
me, and I caused the widow’s heart to sing for joy.
14 I put on righteousness, and it clothed me; my justice was 
like a robe and a turban.
15 I was eyes to the blind and feet to the lame.
16 I was a father to the needy, and I searched out the cause of 
him whom I did not know.
17 I broke the fangs of the unrighteous and made him drop his 
prey from his teeth.
18 Then I thought, ‘I shall die in my nest, and I shall multiply 
my days as the sand,
19 my roots spread out to the waters, with the dew all night on 
my branches,
20 my glory fresh with me, and my bow ever new in my hand.’

God’s Great Grace It Has Brought Us

Job 29:1-20 Job 29-30
Meditation Reading Plan

욥은 그의 이상적인 과거가 무엇에
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까? (2절)
What does Job think is the 
cause of his past success? (v. 2)

욥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합니
까? (3절)
Why does Job think he wasn’t 
led astray? (v. 3)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Reading insight

9796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작년 가을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감리교의 전통인 속회를 하기 위해 8
주간 속회에 관하여 배우며 속회의 맛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래 속
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닌 우리 마음 상태를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꽤 힘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자고 하면 대부분이 옛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아닌 옛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먼저 욥처럼 과거가 이상적인 삶이
었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때에 따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기 때문
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
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우리에게 날마
다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삶을 나누는 것도 욥기 29장과 같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아니면 30장
과 같이 어려운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욥기 29장을 보면 그 시작에 모든 축복의 원인은 하나님이 보호하
심(1절) 그리고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2절) 욥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속회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초기 
감리교인이 속회 때 던졌던 질문인 “How is your soul?”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축복과 고난만 세어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
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Last fall, my church spent eight weeks experiencing the traditional Wes-
leyan Class Meeting and was able to experience the richness of the class 
meetings. Initially, a class meeting was not intended to be a small group 
worship but was designed to provide a place to examine inner thoughts and 
desires. It is quite difficult if we are untrained in this. When asked to share 
their experience of God, most people talk about their past experiences.

If there is nothing to share about the present but only going back to the 
stories of the past, it may mean that just like Job, their past was more 
cherished and their present time isn’t as easy or they may still be living un-
der frequent hardships. At the same time, it may mean that they are not 
fully satisfied with God’s provision and they do not want to acknowledge 
that the living God is still actively guiding their lives. That’s why when we 
share our life stories, unless we have happy stories like in Job 29, it will be 
all about trials, such as in Chapter 30.

However, in Job 29, Job confesses that the cause of all the blessings 
was because of God’s protection (v. 1). God walked Job through the dark-
ness with his light (v. 2). Whether we have class meetings or not, we must 
always ask ourselves “How is it with your soul” as the early Methodists 
asked during their sessions. Our response should count not only the bless-
ings or sufferings but also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e, for our God transcends all circumstances. 

은혜의강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호(CA)
은혜연합감리교회, 한진호(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축복과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 
God who Transcends Blessings and Affl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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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9998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2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
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3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
이 아니겠느냐 
4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
니하시느냐 
5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
다면 
6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7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
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8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
기를 바라노라 
9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10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
기를 바라노라 
11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12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
기를 바라노라 
13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
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14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15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
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 
God’s Judgment 

욥은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고 있다고 
선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새336장(통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욥기 31:1-15 욥기 31장

21
수요일・Wed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01100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I have made a covenant with my eyes; how then could I 
gaze at a virgin?
2 What would be my portion from God above and my heri-
tage from the Almighty on high?
3 Is not calamity for the unrighteous, and disaster for the 
workers of iniquity?
4 Does not he see my ways and number all my steps?
5 “If I have walked with falsehood and my foot has hastened 
to deceit;
6 (Let me be weighed in a just balance, and let God know my 
integrity!)
7 if my step has turned aside from the way and my heart has 
gone after my eyes, and if any spot has stuck to my hands,
8 then let me sow, and another eat, and let what grows for me 
be rooted out.
9 “If my heart has been enticed toward a woman, and I have 
lain in wait at my neighbor’s door,
10 then let my wife grind for another, and let others bow 
down on her.
11 For that would be a heinous crime; that would be an iniq-
uity to be punished by the judges;
12 for that would be a fire that consumes as far as Abaddon, 
and it would burn to the root all my increase.
13 “If I have rejected the cause of my manservant or my 
maidservant, when they brought a complaint against me,
14 what then shall I do when God rises up? When he makes 
inquiry, what shall I answer him?
15 Did not he who made me in the womb make him? And did 
not one fashion us in the womb?

누구에게 환난과 불행이 있다고 합
니까? (3절)
Who is said to have tribulation 
and misfortune? (v. 3)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온전함
을 아신다고 합니까? (6절)
How should God measure Job’s 
integrity? (v. 6)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Job insisted that he only looked to God and remained faithful to 
God or else he would be judged by God.

Faith of Our Fathers

Job 31:1-15 Job 31

101100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세계만큼 그다음 세계에도 관심이 많
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사후에 어떻게 사는지는 미라를 만드는 것을 관
장하는 신인 아비누스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아비누스가 죽은 자의 심장
을 저울에 대어 그 사람의 심장이 깃털 하나보다 가벼우면 그 사람은 천국
에 가게 되지만 무거우면 지옥과 같은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욥기 31장 6절에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욥은 비록 그가 심한 고난 
속에 있지만 그가 의롭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데 세상에서는 
그의 그런 주장을 받아주려 하거나 이해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는 마지막으로 그가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이 그의 무고함과 신실함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대 이
스라엘에서와 같이 욥기 31장 6절에서 말하는 저울은 ‘의로운’ 저울로 그
의 온전함을 드러냅니다. 온전함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물의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울에 달아보는 것은 욥이라는 한 사람의 삶과 그의 전인격이라
고 말할 수 있지만 이후 계속되는 구절에서 보면 그것은 ‘마음’임을 알 수 있
습니다. ‘마음’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부분 중
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의 옳고 그름과 그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가 매일 하나님의 공평의 저울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
님을 향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The ancient Egyptians were as interested in the afterlife as much as their 
present life. Predicting what the afterlife would be like was determined by 
Abinus, a deity who presided over the embalming process. Abinus was to 
place the dead person’s heart on a scale and if it were lighter than a feather, 
that person would go to heaven, but if it were heavy, they would go to a 
place like hell.

A similar scene appears in Job 31:6. Job insists that even though he suf-
fers severely, he is righteous and has not committed an injustice. But no 
one agreed or empathized with his claim. Then, he declared that God’s fair 
scale will reveal his innocence and faithfulness when he finally stands be-
fore God after his life is finished. As in ancient Israel, the scales spoken of 
in Job 31:6 are “righteous” scales, revealing his integrity. Purity means the 
absence of blemish in an offering that can be used as a sacrifice.

It may seem what Is weighed on the scale here is the life and character 
of Job, but If we study the following passages, it is a “heart” that is being 
measured. The “heart” is one of the most critical parts for the ancient Isra-
elites. Consequently, it causes us to look at where his relationship with God 
was and how He judged right from wrong. This also applies to us. We may 
not be able to evaluate our overall condition with God’s scale daily, but we 
can check our hearts’ attitude toward God. We must check our hearts ev-
ery day, every moment.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신상만(CA)
좋은연합감리교회, 김두식(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마음점검 
Heart Screening

103102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103102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2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
가 욥에게 화를 냄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3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냄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
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4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
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5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6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
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7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
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8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
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9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내 말을
들으라 

Listen to My Words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듣고 있던 엘리후가 앞의 세 친구들이 욥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의 대화에 끼
어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욥기 32:1-10 욥기 32장

22
목요일・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05104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So these three men ceased to answer Job, because he was 
righteous in his own eyes.
2 Then Elihu the son of Barachel the Buzite, of the family 
of Ram, burned with anger. He burned with anger at Job be-
cause he justified himself rather than God.
3 He burned with anger also at Job’s three friends because 
they had found no answer, although they had declared Job to 
be in the wrong.
4 Now Elihu had waited to speak to Job because they were 
older than he.
5 And when Elihu saw that there was no answer in the mouth 
of these three men, he burned with anger.
6 And Elihu the son of Barachel the Buzite answered and 
said: “I am young in years, and you are aged; therefore I was 
timid and afraid to declare my opinion to you.
7 I said, ‘Let days speak, and many years teach wisdom.’
8 But it is the spirit in man, the breath of the Almighty, that 
makes him understand.
9 It is not the old who are wise, nor the aged who understand 
what is right.
10 Therefore I say, ‘Listen to me; let me also declare my 
opinion.’

세상에서 연륜이 있는 자에게 기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What is expected of seasoned 
people? (v. 7)

누가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합
니까? (8절)
Who gives people understand-
ing? (v. 8)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Elihu finally interrupts Job and his three friends after patient-
ly listening to their debate. He was angry because the three 
friends couldn’t find an answer and explained why he had to 
interrupt.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Job 32:1-10 Job 32

105104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느 이슬람 국가에 있는 지하 교회를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인에 대한 공식적인 선교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선교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모 선교 단체에서 방문해 지
역 대학교 캠퍼스에서 찬양하며 전도하다 추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조
심스럽게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있던 지역 선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한 교회나 아니면 한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의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튀는’ 돌
발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튀는 ‘돌발행동’처럼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비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욥기 32장을 보면 엘리후가 그렇
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기에 결국 나이가 어
림에도 불구하고 무례함을 무릅쓰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기 시작했을까요?

습관적으로 튀는 일을 하고 튀어 보이는 일을 통해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도 문제이겠지만 더 큰 문제는 ‘내 길이 유일한 길’이고 ‘내 길만이 옳은 길’이라
고 믿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참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욥기 32장에서 시작해서 
5장이나 지속되는 그의 말을 보면 이전과는 달리 대화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만 
내놓고 있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욥과 그의 친구들은 서로 생각
은 달라 말다툼을 했을지언정 함께 하려고 했는데 엘리후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
니다. 엘리후는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After patiently listening to their debate, Elihu finally interrupts Job and his 
three friends. He was angry because the three friends couldn’t find an answer 
and explained why he had to interrupt. What is expected of seasoned people? 

Right before the COVID pandemic, I was able to visit an underground church 
in an Islamic country. This country forbids missionary work, but an incident 
made it even more difficult for the missionaries. A Korean church mission group 
was expelled from this country for evangelizing and praising on a local university 
campus. As a result, the local missionaries, who were carefully expanding the 
boundaries of the missionary work, suffered significant opposition.

A similar thing can easily happen in a church or even in a family. Rather than 
walking side by side, one or a couple of zealous people may take an unexpected 
action. At the same time, we must be cautious in criticizing those who are 
making scenes. If you look at Job 32, Elihu is a person like that. Elihu must have 
been frustrated watching all four of them. It drove him to the point of interrupt-
ing his elders and starting to scold Job

If a person is habitually making provocative actions, it may be problematic. 
But if he insists that “my way is the only way” or “my way is the only right way,” 
that is a more serious problem. Elihu initially seems right. However, looking at 
his words, which begins in Job 32 and continues through the next five chapters, 
you can see a different picture. He is no longer in dialogue but only insisting on 
his own opinion. At least Job and his friends tried to have a conversation even 
though they disagreed, but Elihu didn’t seem to do so. Elihu said that only God 
is righteous, but he made himself as God’s representative. We have to think 
about whether this is how we present ourselves.

주사랑연합감리교회, 김태호(CA)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 김범수(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뜨거운 마음 
A Passionate Heart

107106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107106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2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
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13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14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
심이 없도다 
15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
상을 볼 때에 
16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17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
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
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19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20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
하며 
21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22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
워지느니라 
23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24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
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5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
하리라

하나님의 경고
God’s Warning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경고하시고 구원하시며 절대 주권
자이신 하나님의 행위는 항상 옳다고 말합니다.

새251장(통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욥기 33:12-25 욥기 33-34장

23
금요일・Fri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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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2 “Behold, in this you are not right. I will answer you, for 
God is greater than man.
13 Why do you contend against him, saying, ‘He will answer 
none of man’s words’?
14 For God speaks in one way, and in two, though man does 
not perceive it.
15 In a dream, in a vision of the night, when deep sleep falls 
on men, while they slumber on their beds,
16 then he opens the ears of men and terrifies them with 
warnings,
17 that he may turn man aside from his deed and conceal 
pride from a man;
18 he keeps back his soul from the pit, his life from perishing 
by the sword.
19 “Man is also rebuked with pain on his bed and with con-
tinual strife in his bones,
20 so that his life loathes bread, and his appetite the choicest 
food.
21 His flesh is so wasted away that it cannot be seen, and his 
bones that were not seen stick out.
22 His soul draws near the pit, and his life to those who bring 
death.
23 If there be for him an angel, a mediator, one of the thou-
sand, to declare to man what is right for him,
24 and he is merciful to him, and says, ‘Deliver him from go-
ing down into the pit; I have found a ransom;
25 let his flesh become fresh with youth; let him return to the 
days of his youthful vigor’;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한다고 합니까? (14절)
Elihu says God continues to 
speak to man. What did Elihu 
say about man’s response to 
God’s words? (v. 14)

하나님께서 경고로 사람을 두렵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Why does God frighten people 
with His warnings? (v. 1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Elihu said that God warns and saves through sufferings and that 
the actions of the sovereign God are always right.

Down at The Cross Where My Savior Died

Job 33:12-25 Job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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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내면에는 각자 다른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배하러 나오기는 하지만 예배
하는 목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
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교회 나오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
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독백이 되면 안 됩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32장 14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
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는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의 것’ 또
는 ‘내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
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해서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축복받고 그 축복으
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인지 알아야 합니다. 

When we come to worship God, we may come with various needs. We 
are in the sanctuary and follow the worship order, but the purpose of wor-
ship for each person may be different. There is nothing wrong with laying 
down our burdens on God and worshiping and praying to receive answers 
to our needs. That is allowed for the children of God.

However, this should not be our only purpose in coming to church. Fel-
lowship with God should not become our monologue. It should be a two–
way street, not a one–way street dialogue. In 32:14, Elihu says, “God 
speaks once and speaks again, but people are not interested.” God wants 
to communicate with us, so He continues to speak to us. But we either 
don’t know it or don’t have time for that. Most of us are so preoccupied 
with “my stuff” or “what I want” that we are often not interested in what 
God says to us.

To create a more profound and right relationship with God, we must first 
look at where our interest lies. We must be honest with ourselves about 
why we come to worship and why we pray. Is it because we want deeper 
fellowship with God and to experience God in our lives? Or is it just for the 
sake of asking for materialistic blessings to live well in the world?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CA)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 김영래(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Where is Our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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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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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5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
혜가 무궁하사 
6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7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8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9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11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
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13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
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14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15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
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16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공의의 
하나님 

God 
of Righteousness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에
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합니
다.

새490장(통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욥기 36:5-16 욥기 35-36장

24
토요일・Sat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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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5 Look at the heavens, and see; and behold the clouds, which 
are higher than you.
6 If you have sinned, what do you accomplish against him? 
And if your transgressions are multiplied, what do you do to 
him?
7 If you are righteous, what do you give to him? Or what 
does he receive from your hand?
8 Your wickedness concerns a man like yourself, and your 
righteousness a son of man.
9 “Because of the multitude of oppressions people cry out; 
they call for help because of the arm of the mighty.
10 But none says, ‘Where is God my Maker, who gives 
songs in the night,
11 who teaches us more than the beasts of the earth and 
makes us wiser than the birds of the heavens?’
12 There they cry out, but he does not answer, because of the 
pride of evil men.
13 Surely God does not hear an empty cry, nor does the Al-
mighty regard it.
14 How much less when you say that you do not see him, that 
the case is before him, and you are waiting for him!
15 And now, because his anger does not punish, and he does 
not take much note of transgression,
16 Job opens his mouth in empty talk; he multiplies words 
without knowledge.”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여긴다고 
합니까? (7절)
How does God view the righ-
teous? (v. 7)

순종과 섬김은 어떤 결과를 낳는다
고 합니까? (11절)
What are the results of obedi-
ence and service? (v. 11)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Elihu tells Job that God does not speak to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righteous and brings justice to the wicked.

There’s a Dream that I Dream

Job 36:5-16 Job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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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진 또는 비디오로 기록에 남깁니다. 자
연스러운 사진을 원한다면 카메라의 줌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에 있는 것과 같이 촬영할 수 있고 배경도 자연스레 흐려져 
분위기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줌 기능을 사용하
면 조금만 흔들려도 사진과 비디오에 있는 피사체가 크게 흔들려 사진이 망
치고 비디오가 어지러워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줌 기능의 단점입니다.

이런 단점을 우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참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옆에 있는 사람
을 짜증 나게 하고 속에서 울화가 솟아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 유발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작 반대
의 경험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오히려 다들 자기를 비난한
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있는 곳에 항상 불화가 있고 언성이 높아지고 
조직이나 모임이 깨지게 된다면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 있는
가?”라고 한탄하지 말고 “혹시 내가 원인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항상 잘한다고 생각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 중심이 바
로 서 있지 않다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욥기 36장 13절에
서 엘리후는 이것을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 심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
지 못하는 사이에 분노를 쌓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강제로 공유하고 있
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When we have something important, we leave a record of it with a photo 
or video. You should use your camera’s zoom function if you want natural 
photos. You can shoot distant subjects as if they were up close and get 
good atmospheric results by naturally blurring the background. The prob-
lem, however, is that when using the zoom function, even a slight move-
ment of the subject in the photo or video can cause a significant action, ru-
ining the pictures and videos. This is the downside of the zoom feature.

These flaws can also be found in us. There are indeed many different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Among them are people whose mere pres-
ence irritates the person next to them and stirs anger within. They trigger 
anger. Interestingly, most people who fit in this category express the op-
posite. They think nothing is wrong with them and accuse everyone else. If 
you often experience discord, raised voices, and break up of groups, in-
stead of lamenting, “Why am I always in such an unfortunate environ-
ment?” consider “Is there a chance that I may be the cause of it?”

You may think you are doing well and think you are always right. But if the 
core of our heart is not set right, our unconsciousness can influence our 
actions, which can appear quite contrary to our plans. In Job 36:13, Elihu 
says, “The ungodly heart stores up anger.” Depending on how your sub-
conscious moves, you may have been building up anger without realizing it 
and forcing it on those around you. What is in our hearts?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용근(CA)
태평양연합감리교회, 이도원(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마음의 중심 
What is in the Middle of Your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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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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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 요약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제목	 TiTL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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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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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칼 럼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크고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주저
함 없이 욥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일곱, 딸이 셋 그리고 양이 칠천이고 약대가 
삼천이며 소가 오백 겨리, 암나귀가 오백이며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던 동방 사람 중, 가
장 큰 자라 칭함을 받았던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는 넘치는 부요함 속에서 한
순간 만이라도 그 모든 복이 자신이 똑똑해서 또는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
았다고 말하며 교만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를 잊
지 않았던 진실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악에
서 떠난 자”(욥 1:1)라는 칭찬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순전하고 정직한 자”(욥 1:8)라는 
칭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그의 삶은 결국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사탄의 어처구니없는 상소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그렇게 하
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이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욥을 시험해 보자는 사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결국 그 이
후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
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 1장 21-22 절에서 욥은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는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
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

욥을 통해 배운 위대한 찬양 
–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지명현 목사 (나성영락교회.	CA)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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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u n d a y  c o l u m n

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 1:21-22)

우리는 여기서 신앙인으로 본받을 만한 욥의 최고의 찬양이요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
니다. 찬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찬양은 재산, 건강, 환경, 상황과 조건에 따라 우리
의 주장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 하나님의 하나님 됨이 인정되어져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잘 되던 못 되던 기쁜 
일을 맞이하던 슬픈 상황을 접하든 간에 우리의 입술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
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은 처한 상황에 따라 때로는 도저히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순간을 맞이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욥도 예외가 아니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은 자신이 처한 비극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까
지 밀었겠습니까? (욥 1:20) 그 역시 너무나 괴로운 상황속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쳤던 것
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였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범죄 하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했으며 그런 가운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기를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COVID-19’로 겨우 죽다가 살아나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를 생각지
도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너무나 빨리 떠나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오미
크론을 포함하여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어렵게 하고 염려하게 합
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
신 하나님께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감사하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감사
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
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욥이 고백했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10)라는 위대한 고백을 동일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란 찬양을 한 번 묵상하며 불러보면 어
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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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월요일・Mon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2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3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 찬 소리로 천둥을 치
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6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
게 명하시느니라 
7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
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8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9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
니라 
10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
게 하느니라 
11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12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
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13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
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14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15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1 

God Who Appears 
in the Midst
of the Storm 

– Part 1

엘리후는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이해 너머에 있는 그의 경이로움
을 하나님이 폭풍을 주관하시는 것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새93장(통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욥기 37:1-15 욥기 37장

26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21120



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At this also my heart trembles and leaps out of its place.
2 Keep listening to the thunder of his voice and the rumbling 
that comes from his mouth.
3 Under the whole heaven he lets it go, and his lightning to 
the corners of the earth.
4 After it his voice roars; he thunders with his majestic voice, 
and he does not restrain the lightnings when his voice is 
heard.
5 God thunders wondrously with his voice; he does great 
things that we cannot comprehend.
6 For to the snow he says, ‘Fall on the earth,’ likewise to the 
downpour, his mighty downpour.
7 He seals up the hand of every man, that all men whom he 
made may know it.
8 Then the beasts go into their lairs, and remain in their dens.
9 From its chamber comes the whirlwind, and cold from the 
scattering winds.
10 By the breath of God ice is given, and the broad waters are 
frozen fast.
11 He loads the thick cloud with moisture; the clouds scatter 
his lightning.
12 They turn around and around by his guidance, to accom-
plish all that he commands them on the face of the habitable 
world.
13 Whether for correction or for his land or for love, he caus-
es it to happen.
14 “Hear this, O Job; stop and consider the wondrous works 
of God.
15 Do you know how God lays his command upon them and 
causes the lightning of his cloud to shine?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에 
비유해서 말합니까? (2절)
What does the writer compare 
to God’s voice? (v. 2)

눈과 비를 주관하시는 자가 누구라
고 말합니까? (6절)
According to verse 6, who con-
trols rain and snow?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Elihu compares how God controls storms to the sovereignty and 
the wonder of God which are beyond human understanding.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Job 37:1-15 Job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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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욥기 32–37장은 엘리후라는 인물과 그의 말하는 내용 때문에 욥기에서 상
당히 이질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36:22–37:24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부분에서 엘리후는 폭풍 속에 나타나시는 또는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으로 말씀하시고 땅에 비와 눈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에 가려있어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인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방인인 욥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곳은 우스 땅으로 전통적으로 요단강 동
편 에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 
기후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이야기하는데 폭
풍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북이
스라엘의 경우 가나안의 영향을 받고 농경에 종사해서 비가 중요했고 그래서 
가나안 폭풍의 신인 바알을 섬겼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사막에서 폭풍이라
니 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놀랍고 우리 인간의 이해 영역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더 극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는 엘리후가 묘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이집트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
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기둥, 그리고 시내산을 뒤덮
었던 구름과 번개와 천둥소리는 욥기 37장의 폭풍과 근본적으로 동일합니
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법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In Job 33–37, the content is odd and seems improper considering the 
personality of Elihu and the larger context of the Book of Job. This is espe-
cially true from Job 36:22 through 37:24. Here, Elihu describes God who 
appears in the storm and how God resides in the midst of it. God is de-
scribed as the one who speaks through thunder and lightning and who can 
make rain and snow over the land. Also God is the unknown being since He 
is hidden behind the cloud. It may all be true but there is one odd point. 

Job was a foreigner in the area of Uz, which is known as Edom territory on 
the eastern side of the Jordan River. This area is known for dryness and is a 
desert where rain is very rare. If you want to talk about the power and might 
of God here, it is not relevant to describe it with a storm. In northern Israel, 
rain is very important for agriculture and some served Baal who was the god 
of rain. However, using a storm to describe weather in Uz is unusual. 

This kind of description is surprising and dramatic and shows God who is 
beyond the domain of human understanding. Indeed, God as described by 
Elihu is similar to the presence of God the Israelites experienced in Egypt 
and the wilderness of Sinai. After the exodus of Egypt, the fearful Israelites 
were protected by God in the pillar of clouds during the day and the pillar of 
fire at night. The cloud, lightning and thunder on Mount Sinai which de-
scribed the very presence of God is the same as the God who appears in 
the storm in Job 37. God can appear in very unexpected places in our lives.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 강현중(CA)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 김규현(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광야에 폭풍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God Who Appears in the Form of Storms in the Wilde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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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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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
여 이르시되 
2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
할지니라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
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8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9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
를 만들고 
10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12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
리를 일러 주었느냐 
13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14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 같이 
나타나되 
15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
느니라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2 

God Who Appears 
in the Midst 
of the Storm

 – Part 2 

이전 장의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 욥에게 그
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놓으십니다.

새400장(통463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욥기 38:1-15 욥기 38-39장

27
화요일・Tue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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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Then the LORD answered Job out of the whirlwind and 
said:
2 “Who is this that darkens counsel by words without knowl-
edge?
3 Dress for action like a man; I will question you, and you 
make it known to me.
4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Tell me, if you have understanding.
5 Who determined its measurements--surely you know! Or 
who stretched the line upon it?
6 On what were its bases sunk, or who laid its cornerstone,
7 when the morning stars sang together and all the sons of 
God shouted for joy?
8 “Or who shut in the sea with doors when it burst out from 
the womb,
9 when I made clouds its garment and thick darkness its 
swaddling band,
10 and prescribed limits for it and set bars and doors,
11 and said, ‘Thus far shall you come, and no farther, and 
here shall your proud waves be stayed’?
12 “Have you commanded the morning since your days be-
gan, and caused the dawn to know its place,
13 that it might take hold of the skirts of the earth, and the 
wicked be shaken out of it?
14 It is changed like clay under the seal, and its features stand 
out like a garment.
15 From the wicked their light is withheld, and their uplifted 
arm is broken.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욥의 말을 
어떻게 보십니까? (2절)
What did God think of Job’s 
comments so far? (v. 2) 

하나님은 누가 세상의 기초를 놓았
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
According to God, who laid the 
foundation of the world? (v. 4)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Like the previous chapter, Elihu introduced God who appeared 
in the midst of the storm and poured out questions which Job 
could not answer.

Jesus, Hide Me in Thy Power

Job 38:1-15 Job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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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욥은 그의 친구와의 논쟁에서 그가 그의 고통 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법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논쟁하며 그의 고결함을 항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드디어 욥기 38장에서 찾아옵니다. 엘리후가 
36:22–37:24에서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
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후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38장에서 말씀을 시작해서 
41장까지 이어집니다. 욥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결코 대답할 수 없
는 질문을 폭격하듯이 쏟아놓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진 질문
은 결코 고차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체와 단어
를 어린아이들의 말로 바꾼, 딱 유치원을 막 다니기 시작한 아이들의 끝없는 
질문과 흡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질문이 의미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
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의 질문 속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철학과 사상이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
의 것에 초점이 맞춰진 어른들은 아이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욥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더 깊고 더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지 못한 듯 보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
계도 그렇습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과 축복 때문에 더 깊고 더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는 어디이고 무엇일까요?

Job wanted to advocate his innocence in the form of an argument with 
God which was like standing in front of God as a judge in court. Job disput-
ed with his friend about the silence of God in the midst of Job’s suffering. 
Finally in Job 38, Job won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God. Just as Elihu 
described God who appears in the midst of a storm from 36:22 through 
37:24, God started to speak to Job in the same setting. 

The words of God are very similar to what Elihu laid out and continued 
from Chapter 38 to Chapter 41. God commanded Job to respond, but God 
poured out questions which Job was never able to answer. God did not ask 
any metaphysical, philosophical or complicated questions. The questions 
from God were like the endless questions of young preschool children. I 
am not saying that the questions from young children are meaningless. 
Surprisingly, questions from young children may be deep and serious which 
we may not have thought of or asked before. Therefore, the adults who are 
so focused on what’s in front of their eyes, often may not be able to see or 
think like young children. 

God’s questions to Job were like that. Job and his friends were trapped in 
the immediate things in front of their eyes and could not see more founda-
tional and basic things. It is the same with our relationship with God. Since 
we are trapped in our daily bread and requests of more blessings from 
God, we often live without seeing the more foundational things. Where and 
what is our Ground Zero where God can meet us when we have realized 
our dilemma? 

희망교회, 김정민(CA)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민병렬(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그라운드 제로 
Ground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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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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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6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
씀하시되 
7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
답할지니라 
8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
하다 하겠느냐 
9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10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11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
추되 
12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
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13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
에 둘지니라 
14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
하리라 
15 이제 소 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
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16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17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
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18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19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
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 오기를 바라노라 
20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
느니라 

대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God Who 

Reigns Over
the Whole World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자
연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설명합니다.

새79장(통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욥기 40:6-20 욥기 40장

28
수요일・Wed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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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6 Then the LORD answered Job out of the whirlwind and 
said:
7 “Dress for action like a man; I will question you, and you 
make it known to me.
8 Will you even put me in the wrong? Will you condemn me 
that you may be in the right?
9 Have you an arm like God, and can you thunder with a 
voice like his?
10 “Adorn yourself with majesty and dignity; clothe yourself 
with glory and splendor.
11 Pour out the overflowings of your anger, and look on ev-
eryone who is proud and abase him.
12 Look on everyone who is proud and bring him low and 
tread down the wicked where they stand.
13 Hide them all in the dust together; bind their faces in the 
world below.
14 Then will I also acknowledge to you that your own right 
hand can save you.
15 “Behold, Behemoth, which I made as I made you; he eats 
grass like an ox.
16 Behold, his strength in his loins, and his power in the mus-
cles of his belly.
17 He makes his tail stiff like a cedar; the sinews of his thighs 
are knit together.
18 His bones are tubes of bronze, his limbs like bars of iron.
19 “He is the first of the works of God; let him who made him 
bring near his sword!
20 For the mountains yield food for him where all the wild 
beasts play.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의를 세우
려는 것이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
까? (8절)
How would God view us if we 
establish our own righteous-
ness? (v. 8)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악인을 어떻
게 다스리신다고 하십니까? (12절)
How does God deal with those 
who are arrogant and those 
who are evil? (v. 12)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Job realized that he can’t respond to God’s questions and then 
explains that God reigns over all nature.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Job 40:6-20 Job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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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많은 사람이 책을 읽고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과 영화 또는 드라마를 통
해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삶과 가보지 못한 곳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
니다. 우리가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며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 자신과 삶을 개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책과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얻은 간접 체험은 중요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0–41장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십니
다. 이전에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제는 베헤못이라는 것을 말씀하십
니다. 베헤못은 전통적으로 악어나 하마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에 
나오는 베헤못은 요단강에 악어와 하마가 살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악어나 하마가 아
니라 어떤 사람을 뛰어넘는 힘을 가진 신화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
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욥에게 베헤못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다른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욥은 그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과 하나님 사이에 있을 법한 존재인 베헤못을 
내세워 그것을 통해 욥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이해하길 바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만 거룩은 우
리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어 거룩한 생활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간
격을 좁혀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 신앙의 선각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방향을 잡기 힘들다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랐던 신앙의 
선각자들을 보아야 합니다.

Many people love reading books and watching movies. Through books, 
movies and TV dramas, we second–handedly experience places and lives 
that we never have been to and gone through. Since we cannot live multi-
ple lifetimes to learn through trial and error to improve our one and only life, 
it is very important to learn lessons second hand from books and other 
media. 

In Job 40–41, God speaks about the things that Job would never even 
understand. In previous chapters, God asked various questions to Job who 
could not respond. Now God is talking about “behemoths”. Traditionally, a 
behemoth was assumed to be an alligator or hippopotamus. However, 
since neither alligators nor hippopotamuses live in the Jordan Riv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mystic being who had superpower. Then why 
did God explain about a behemoth to Job at length? 

It may be similar to our own experiences when we read something in 
books and have second–hand experiences. A mortal human being, Job 
was limited and could not precisely understand all about God. Therefore, 
God presented something mysterious like a behemoth and had Job fathom 
even a little bit about the limitless domain of God. Our faith journey is the 
same. We seek the holiness of God but we often realize that we are too far 
away from the holiness of God and get frustrated about the difficulties on 
our faith journey. Jesus Christ is the one who narrows the schism between 
the true holiness of God and our human limitation in understanding of God’s 
holiness. If we have a hard time to understand and view God’s points, we 
must look at the views and sayings of Jesus Christ who incarnated among 
us and the pioneers of our faith (prophets and faith ancestors in the bible).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주활(CO)
덴버연합감리교회, 이선영(CO)
목회자를 위한 기도

신앙의 푯대 
Standard of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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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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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2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꿸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
를 꿸 수 있겠느냐 
3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4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5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 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
을 위하여 그것을 매어두겠느냐 
6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
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7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을 그 머
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8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 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9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
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10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11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
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2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
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13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14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
히 두렵구나 
15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
듯이 닫혀 있구나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Can You Do This? 

하나님은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리워야단을 통해 욥에게 그가 사람
의 영역 밖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새67장(통31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욥기 41:1-15 욥기 41장

29
목요일・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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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Can you draw out Leviathan with a fishhook or press 
down his tongue with a cord?
2 Can you put a rope in his nose or pierce his jaw with a 
hook?
3 Will he make many pleas to you? Will he speak to you soft 
words?
4 Will he make a covenant with you to take him for your ser-
vant forever?
5 Will you play with him as with a bird, or will you put him 
on a leash for your girls?
6 Will traders bargain over him? Will they divide him up 
among the merchants?
7 Can you fill his skin with harpoons or his head with fishing 
spears?
8 Lay your hands on him; remember the battle--you will not 
do it again!
9 Behold, the hope of a man is false; he is laid low even at the 
sight of him.
10 No one is so fierce that he dares to stir him up. Who then is 
he who can stand before me?
11 Who has first given to me, that I should repay him? What-
ever is under the whole heaven is mine.
12 “I will not keep silence concerning his limbs, or his 
mighty strength, or his goodly frame.
13 Who can strip off his outer garment? Who would come 
near him with a bridle?
14 Who can open the doors of his face? Around his teeth is 
terror.
15 His back is made of rows of shields, shut up closely as 
with a seal.

사람에게 길들 수 없는 하나님의 성
품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3절)
How are the attributes of God 
explained as something human 
beings are not able to tame? (v. 3) 

사람들과 계약에 얽매일 수 없는 하
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4절)
How was God explained who 
cannot be bound to people and 
any contract? (v. 4)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explains the attributes of Himself to Job which are beyond 
human understanding through the description of the leviathan 
that humans cannot control.

We Praise Thee, O God, our Redeemer, Creator

Job 41:1-15 Job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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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우리는 종종 늘 함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때에 따라 가족이나 친
구가 특별한 인연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만나거나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모, 남편, 아내, 자식, 친구, 이웃, 아
니면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쉽게 말을 걸 수도 없을 사람들일 수 
있는데 항상 함께하다 보니 그들의 존재감을 잊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
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욥기 40장에서 베헤못을 말한 것과 같이 41장은 리워야단을 통해 하나님
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부분에서 “네가 감히 이
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욥에게 다그치시고 뒷부분에서는 리워야단의 특
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리워야단은 욥이나 다른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는 친구와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
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친구 같은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친구로 대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존재
이십니까?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셔야 할 ‘축복 자판기’ 같은 분이신가
요? 아니면 우리의 영역 밖에 계시지만 친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분
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Many times, we are ignorant of how we are blessed to have someone 
like our family members, relatives and close friends who are precious and 
rare in a way that they are destined to be with us. It would be hard to get 
along with them at all if we are not related. If they were not my husband, 
wife, child, friend, neighbor, teacher or pastor, we might not be able to even 
talk to them, but we happen to live together and we sometimes take it for 
granted and do not treat them well. We can be rude, disrespectful and lose 
our basic etiquette just because they happen to live with us and they hap-
pen to be related to us. This might also be how we sometimes treat God. 

Like the behemoth in Job 40, in Chapter 41 we encounter the “leviathan” 
which explains who God truly is. At the beginning of the chapter, God asked 
Job, “Can you even do this?” and then explained the specific things about 
the leviathan. In other words, the leviathan is beyond the control of Job and 
any other human beings. How about our God? 

Just because we worship God constantly and we always request things 
from God in our prayers, we might consider God as our very close and 
comfortable friend. God always regards us voluntarily as His friends and 
this might not be a problem. However, if we forget who God really is and 
just regard God as a mere comfortable friend, this might be a problem. 
Who is God really to us? God is not a vending machine who fulfills our re-
quests, desires and wishes. God is far beyond our understanding and God 
voluntarily bestows His unimaginable mercy and love toward us. We must 
examine ourselves everyday regarding how we understand and confess 
who God truly is.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전병욱(CO)
푸에블로한인교회, 최윤선(CO)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Who is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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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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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June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
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
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
서 회개하나이다 
7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
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회개와 겸손 
Repentance 

and Humility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가 옳지 않았다는 것
을 알게 하시고 욥의 삶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549장(통431장) 내 주여 뜻대로

욥기 42:1-7 욥기 42장

30
금요일・Fri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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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묵상본문 통독본문 Meditation Reading Plan

1 Then Job answered the LORD and said:
2 “I know that you can do all things, and that no purpose of 
yours can be thwarted.
3 ‘Who is this that hides counsel without knowledge?’ 
Therefore I have uttered what I did not understand, things 
too wonderful for me, which I did not know.
4 ‘Hear, and I will speak; I will question you, and you make it 
known to me.’
5 I had heard of you by the hearing of the ear, but now my eye 
sees you;
6 therefore I despise myself, and repent in dust and ashes.”
7 After the LORD had spoken these words to Job, the LORD 
said to Eliphaz the Temanite: “My anger burns against you 
and against your two friends, for you have not spoken of me 
what is right, as my servant Job has.

욥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회개하
게 되었습니까? (3절)
Why did Job seek repentance 
and ask for God’s forgiveness? 
(v. 3)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가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8절)
What did God command Jobs’ 
three friends to do to be forgiv-
en from their sins? (v. 8)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Job repented and God allowed Job to realize that his three 
friends were wrong. God restored and blessed Job to have 
more abundant blessings than before his trials.

My Jesus, as Thou Wilt

Job 42:1-7 Job 42

137136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는 신앙이 발전
하지 않을 때가 있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가려고 하고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
엇일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신 세 가지 올바른 것(orthos)에서 한 가지 해답
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올바른 신
앙(orthodoxy)과 올바른 경험(orthopathy) 그리고 올바른 실행(orthopraxy)
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야 하고 얻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첫 두 개의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렇다면 문제는 과연 우리가 올바른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욥기 42장은 바로 마지막 올바른 실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
약성경에서 사람이나 물건이 부정해졌을 때 그것이 다시 거룩하게 되려면 먼
저 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정한 것이 바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
다. 욥기 42장도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욥은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
하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도 욥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향한 기도를 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욥의 
삶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여정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There are times when we cannot bear the fruits of our effort nor achieve 
maturity growth in our faith journey. Likewise, we experience times when 
we do not feel God’s mercy and grace even though we desperately seek 
them. What wrong might we have done? Why can’t we get to the final 
destination of God’s mercy and grace even though we are right on target to 
walk on the path of God and are doing our best? 

We can find some answers from John Wesley’s three “orthos”. Accord-
ing to John Wesley, there are orthodoxy, orthopathy and orthopraxy in our 
journey of faith. If we know that we are on the path of God and we know 
our goals in God, we might have the first two orthos – orthodoxy and or-
thopathy. Now we have to examine ourselves to see if we have the right 
orthopraxy – the right practice. 

Job 42 is about the last ortho – orthopraxy, the right path of practice. In 
the Old Testament, if a person or a material became defiled, there are pro-
cesses to go through to regain purity. Impurity cannot be turned into holi-
ness right away. Job 42 shows the right process and the right practice. Job 
repented after realizing his arrogance to assume his pure innocence. God 
commands Job’s friends to mend the relationship with Job by repenting 
their sins. Then God listened to the prayers of Job to recover the fortunes 
of his friends and God blessed Job’s life much more than before. If we do 
not make any progress in our faith journey,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process that Job went through in this chapter. (orthopraxy)

한미연합감리교회, 이지성(CO)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 최대호(CT)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올바른 절차 
The Righ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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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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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소그룹
교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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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진정한 시민권

새210장(통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새342장(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새365장(통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여는 질문

당신의	진정한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본문 이해

우리가	욥기	4장에서부터	이어진	엘리바스의	담화인	욥기	5장을	읽을	때,	우리는	욥에	대한	가혹한	
질책으로	그	장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까지	모든	소유물을	잃고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
게,	분노를	억누르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굴욕을	주면서	욥이	모든	재난을	당한	무고한	희
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장	가혹한	비판은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4절)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자녀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사
실상	욥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욥이	불경건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보
호받을	수	없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4절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가	문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성문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공의가	집행되는	곳이었습니다.	공식	거래가	완료되
고	법적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어린아이는	안전하지	못하고	성
문에서	짓밟힌다고	언급한	것은	욥의	자녀는	법,	곧	하늘의	법으로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
니다.	엘리바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욥의	불경건함과	사악함이	그를	괴롭게	한	것	외에	다른	이유
가	없습니다.
우리나	우리	친구들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고	또는	“그/그녀는	무엇
을	한	거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때
때로	우리는	우리가	나쁜	일을	했다고	대답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소그룹
교재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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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우리의	삶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고통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넘어선다는	뜻입니
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	발생하면	더	커집니다.	이런	괴로운	상황에	
처하면	믿음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으로

•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10–11절)

삶 속으로

•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힘든	고통을	주나요?

암송 구절 | 욥기 5:9-11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자녀와 나눔

자녀(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지	물어보고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욥기 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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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된 지식

새286장(통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새453장(통506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새543장(통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소그룹
교재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2주

여는 질문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	의해	믿음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격려를	받습니까?

본문 이해

매우	흥미롭지만	욥기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욥이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욥	1:1)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책
의	처음	1/3이	끝날	때까지	그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무도	기꺼이	욥을	이해하고	그의	고통과	손실에	대해	그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래서	욥은	마침내	욥기	13:20–28에서	법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
지	않아	그는	다시	친구에게	고발당합니다.	욥기	15장	2절에서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
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헛된	지식”	때문에	자신이	결백하다고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의	지식을	“동
풍”에	비유합니다.	왜	동풍인가요?
우리는	욥이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스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위치가	있습니다.	
가능한	장소	중	하나는	에돔	사람이	살았던	사해	아래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은	남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람은	매우	먼지가	많고,	매우	뜨겁
고,	매우	건조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말리고	시들게	합니다.
사실	구약성경은	이	동풍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며	파괴적인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욥기	1장	18–19절은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합니다.	욥기	1장	19절
은	말합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같은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온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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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욥기 15:1–16

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의	지식이	동풍과	같다고	한	것은	그의	지식이	그의	자녀와	자신을	포함
하여	모든	소유를	망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이	결백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엘리바스가	나중에	하나님께	질책을	받는다는	것
을	압니다.	사실	엘리바스가	가진	지식은	욥을	더	아프게	하는	동풍과	같습니다.	엘리바스의	지식은	
욥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고난을	이겨내도록	돕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지식은	소금과	같아서	욥
의	열린	상처에	소금을	부었습니다.
지식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우리가	특정	분야나	사업에	대해	얼마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매우	성공하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우리의	지식이	생명을	주는	바람인
지	파괴적인	바람인지	대답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지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위를	제한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합니
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됩니까?	다른	사
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격려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동풍과	같은	엘리바스의	지식과	같습니다.

말씀 속으로

•	엘리바스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3절)

삶 속으로

•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암송 구절 | 욥기 15:15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자녀와 나눔

자녀(들)에게	학업	및	학업	외적	활동의	성공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또한	우
리의	세상적	욕망이	기독교적	미덕과	잘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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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에서의 부자와 나사로

새342장(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새337장(통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소그룹
교재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3주

여는 질문

당신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습니까?	

본문 이해

우리가	참기	힘든	것	중	하나는	불의를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오늘날	불의는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범죄
와	나쁜	일이	겪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수단을	가지고	또	시스템을	악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
문에	처벌을	빠져나갑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축적한	부로	삶을	즐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언제까지…”라고	외
칩니다.
이것이	욥기의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것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
을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견해는	악인이	정당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
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고전적인	견해를	사용하여	욥이	잘못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
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공의로우신	하나
님이	계십니다.	또	다른	견해는	악인들이	종종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은	욥	자신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욥은	친구들의	신학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의	
결백함,	즉	무죄하고	의로운	자가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20장	23–26절에	있는	욥의	말은	이	점을	잘	요약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순전히	평안
하고	평안하며	그의	허리에	우유가	가득하고	그의	골수가	촉촉하여	죽다가	평안히	죽는도다.	또	어
떤	사람은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한	채	영혼의	비통함으로	죽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흙	속에	눕고	구더
기가	그들을	덮습니다.”	욥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9–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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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욥기 20:20–26

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참으로	악인이	응보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세어보면,	의인과	헌신된	사람보다	벌을	받지	
않고	더	즐겁게	사는	악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이	있다면	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
해	우리는	그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이후의	삶에서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두	세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두	세계에서	모두에서	좋은	것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
들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	‘악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도	나사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
와	나사로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돌이키
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는	내	징조를	받았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 속으로

•	왜	우리는	풍족해도	평안이	없고	괴로움만	있을	수	있습니까?	(22절)

삶 속으로

•			당신은	두	발로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까?

암송 구절 | 욥기 20:22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자녀와 나눔

자녀들은	학교	공부와	다른	일들로	매우	바쁘기	때문에	신앙	성장을	위한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합니
다.	성도로서	자녀(들)와	함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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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지혜

새85장(통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새94장(통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새292장(통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소그룹
교재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4주

여는 질문

당신은	영원한	진리를	찾고	있습니까?

본문 이해

1997년	작품	공상과학	영화인	“Gattaca”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전적	완벽함을	부여할	수	있는	미
래	사회를	묘사합니다.	주인공의	부모는	유전공학으로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원래	
그들은	자녀의	유전자를	바꾸고	싶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들에게	자녀에게	‘최고의’	
출발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출발을	제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자녀	교육에	제한이	없는	21세기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저는	그것이	합법적이고	자녀의	학업	
및	과외	활동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많은	부모들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규범이
자	미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에게	교육이	필요	없다거나	기독교인이	세상을	떠나	외딴곳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지혜와	지식을	쌓아야	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지혜와	지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12–19절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2절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라고	말합
니다.	현재	문화에서는	그것은	교육에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우리를	이상적으로	
또는	적어도	지상에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지혜
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이상을	성취
하고	이른바	호화로운	생활을	즐깁니다.	문제는	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이	땅에서의	삶	후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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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욥기 28:12–19

에서	위로와	평안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지혜는	두	세계를	포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13
절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구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통해	부요하고	충만한	삶을	얻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헛되다는	뜻입
니다.	14절은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지혜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대인들은	우
리의	본성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깊은	물”은	그들의	지식을	초월해	존재해야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과학적	발전을	이룩한	우리도	“깊은	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또한	“지
혜”는	금이나	은이나	다른	어떤	보석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15절).
욥이	말하는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우리는	욥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에게	세상의	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말하는	지혜가	세상의	
것이거나	세상을	위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위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잠언	9장	10절이	“여호
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그	지혜를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	13절에	우리가	“지혜”에	이르는	길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혜를	구하고	얻을	수	있을까요?	

삶 속으로

•			무엇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게	합니까?

암송 구절 | 욥기 28:12-13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자녀와 나눔

자녀(들)가	기독교인으로서	학교에서	직면하고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직면해	오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나눠보세요.

149148



1Small
Group

Study

Our True Citizenship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Yield Not To Temptation 

Are You Weary 

Opening Discussion

Where	is	your	true	citizenship?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When	we	read	Job	5,	a	continuation	of	Eliphaz’s	discourse	from	Job	4,	we	can	see	
that	the	chapter	opens	with	a	harsh	response	to	Job.	Job,	who	lost	everything	he	had,	
even	his	children,	and	who	is	now	going	through	hardship,	seems	to	hold	down	his	
fury.	Eliphaz	continues	to	humiliate	him,	implying	that	Job	is	not	an	innocent	victim	of	
the	calamities	that	he	is	experiencing.
The	harshest	criticism	comes	in	the	next	verse.	Eliphaz	says,	“Their	children	are	far	
from	safety,	they	are	crushed	in	the	gate,	and	there	is	no	one	to	deliver	them.”	(v.	4)	
Eliphaz	seems	to	assert	that	the	tragic	demise	of	Job’s	children	is	in	fact	Job’s	respon-
sibility.	Because	Job	is	somehow	impious	and	wicked,	his	children	could	have	not	
been	protected.
One	interesting	point	in	Eliphaz’s	words	in	verse	4	is	his	reference	to	the	gate	which	
refers	to	the	city	gate.	In	ancient	Israel,	the	city	gate	is	where	justice	was	dispensed,	
official	transactions	were	completed,	and	final	decisions	were	made	for	legal	cas-
es.	So,	when	Eliphaz	mentions	that	children	are	not	safe	but	crushed	in	the	gate,	he	
means	that	Job’s	children	are	not	the	ones	who	would	be	protected	by	the	law,	even	
the	heavenly	law.	For	Eliphaz,	there	are	no	other	reasons	but	Job’s	own	impiousness	
and	wickedness	which	lead	to	his	suffering.
When	we	or	our	friends	suffer,	we	begin	to	think,	“What	have	I	done?”	or	“What	has	
he/she	done?”	Sadly,	it	is	not	a	question	we	can	answer	all	the	time.	Sometime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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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Leviticus Job 5:1–11

did	do	something	bad	but	sometimes	we	didn’t	and	have	no	answer.	Sometimes,	our	
life	doesn’t	work	based	on	cause	and	effect.	
Sometimes,	we	suffer	for	no	reason,	meaning	it	is	beyond	our	comprehension	and	
knowledge.	But	suffering	becomes	greater	if	it	is	caused	by	something	that	happens	
to	our	children.	If	we	are	in	this	distressing	situation,	we	tend	to	give	up	our	faith.	But	
we	shouldn’t	do	that	because	we	belong	to	the	kingdom	of	heaven.	

Into the Word

•					How	is	God’s	dispensing	of	His	justice	and	mercy	described?	(vv.	10–11)

Into our life

•			When	is	suffering	even	more	difficult?

Memory Verse | Job 5:9-11

9 who	does	great	things	and	unsearchable,	marvelous	things	without	number:
10	he	gives	rain	on	the	earth	and	sends	waters	on	the	fields;
11	he	sets	on	high	those	who	are	lowly,	and	those	who	mourn	are	lifted	to	safety.

Sharing with your children

Ask	your	child(ren)	what	makes	them	the	angriest	and	based	on	the	passage	talk	about	
what	the	consequences	of	anger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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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mall
Group

Study

Windy Knowledge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More About Jesus Would I Know

Simply Trusting Every Day

Opening Discussion

Are	people	around	you	encouraged	by	you	in	their	faith	seeking	journey?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t	is	very	interesting	but	at	some	point,	we	feel	pity	for	Job	when	we	read	the	Book	of	
Job.	It’s	because	even	though	he	was	“blameless	and	upright,	one	who	feared	God	
and	turned	away	from	evil”	(1:1),	he	suffered	a	lot.	His	situation	doesn’t	change	even	
through	the	first	one	third	of	the	book.
Furthermore,	no	one	is	willing	to	understand	Job	and	console	him	for	his	suffering	and	
losses.	So,	Job	finally	spoke	to	God	as	if	he	was	in	a	courtroom	(13:20-28).	But	soon,	
he	is	accused	by	his	friend	again.	In	Job	15:2,	Eliphaz	says,	“Should	the	wise	answer	
with	windy	knowledge,	and	fill	themselves	with	the	east	wind?”	Eliphaz	believes	that	
Job’s	“windy	knowledge”	makes	him	think	that	he	is	innocent.	Eliphaz	compares	Job’s	
knowledge	with	the	“east	wind.”	Why	the	east	wind?
We	know	that	Job	is	a	man	who	lives	in	the	land	of	Uz.	There	are	a	couple	of	possible	
locations	for	Uz.	One	of	the	possible	places	is	below	the	Dead	Sea,	where	the	Edomite	
lived.	The	Arabian	Desert	is	to	the	southeast.	So,	the	“east	wind”	is	the	wind	that	is	
blowing	from	the	desert.	Therefore,	this	wind	is	very	dusty,	very	hot,	and	very	dry.	It	
parches	and	withers	everything.
Actually,	the	Old	Testament	mentions	this	east	wind	in	many	places,	and	it	is	described	
as	a	destructive	force.	The	Book	of	Job	is	not	that	different.	Job	1:18-19	describes	how	
Job’s	children	died.	Job	1:19	says,	“and	suddenly	a	great	wind	came	across	the	des-
ert,	struck	the	four	corners	of	the	house,	and	it	fell	on	the	young	people,	and	the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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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Leviticus Job 15:1–16

dead;	I	alone	have	escaped	to	tell	you.”	It’s	the	same	wind	blowing	from	the	east.	So,	
when	Eliphaz	says	that	Job’s	knowledge	is	like	the	east	wind,	he	means	that	his	mere	
knowledge	destroyed	everything	that	he	had	including	his	children	and	himself	as	well.
But	we	know	Job	is	innocent	and	Eliphaz,	along	with	other	friends,	is	later	rebuked	by	
God.	In	fact,	the	knowledge	that	Eliphaz	has	is	like	the	east	wind	that	hurts	Job	more.	
Eliphaz’s	knowledge	doesn’t	console	Job	and	doesn’t	help	him	to	overcome	the	suf-
ferings.	Rather,	his	knowledge	is	like	salt	and	he	pours	salt	on	Job’s	open	wounds.
Knowledge	is	indispensable.	Depending	on	how	deep	our	knowledge	is	on	specific	
fields	or	businesses,	we	can	be	very	successful	and	thrive.	But	the	Book	of	Job	begs	
us	to	answer	whether	our	knowledge	is	a	life-giving	wind	or	a	destructive	wind.	We	
don’t	have	to	think	about	other	worldly	knowledge.	We	can	limit	our	scope	and	think	
only	about	our	knowledge	about	God.	Does	our	knowledge	about	God	help	us	to	come	
closer	to	God	everyday?	Does	it	encourage	others	to	encounter	God	and	come	back	to	
God?	If	not,	our	knowledge	about	God	is	like	Eliphaz’s,	like	the	east	wind.	

Into the Word

•			How	does	Eliphaz	describe	the	unwise?	(v.	3)

Into our life

•			When	we	are	with	others,	what	are	the	topics	we	talk	about?

Memory Verse | Job 15:15

Behold,	God	puts	no	trust	in	his	holy	ones,	and	the	heavens	are	not	pure	in	his	sight;

Sharing with your children

Ask	your	child(ren)	what	is	their	understanding	of	being	successful	in	their	studi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lso	talk	about	whether	our	worldly	desires	are	well	aligned	
with	Christian	virt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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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mall
Group

Study

The Rich Man and Lazarus in Job

Yield Not To Temptation
I Must Tell Jesus

Standing on the Promises

Opening Discussion

Can	you	fix	your	eyes	on	God	even	in	the	midst	of	the	storm?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One	of	the	things	that	we	can	hardly	bear	is	to	experience	or	even	to	witness	injustice.	
Forms	of	injustice	vary.	Nowadays,	injustice	isn’t	limited	to	bullying	others	with	one’s	
physical	power.	Many	crimes	and	bad	acts	are	committed	but	the	culprits	get	away	
with	it	because	they	have	means	and	know	how	to	abuse	the	system.	Some	of	them	
not	only	get	away	with	what	they	did	but	also	enjoy	life	with	wealth	that	they	have	un-
justly	accumulated.	Whenever	we	see	this	happening,	we	cry	out,	“How	long…”
This	is	a	preeminent	theme	of	the	Book	of	Job.	But	as	we	have	seen,	there	can	be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	this.	A	classic	view	is	that	the	wicked	will	receive	just	
retribution.	This	position	is	maintained	by	Job’s	friends.	They	use	this	classic	view	to	
accuse	Job,	saying	that	Job	must	have	done	something	wrong	which	is	why	he	lost	
everything	and	has	been	suffering.	Behind	this,	there	is	a	just	God.	The	other	view	is	
that	the	wicked	often	go	unpunished.	This	position	is	maintained	by	Job	himself.	With	
this	fact,	Job	not	only	points	out	a	logical	fallacy	of	their	friends’	theology,	but	also	ar-
gues	for	his	innocence–a	possibility	that	the	innocent	and	righteous	suffer.
Job’s	words	in	20:23-26	summarize	this	point	well.	Job	said,	“One	dies	in	full	prosper-
ity,	being	wholly	at	ease	and	secure,	his	loins	full	of	milk	and	the	marrow	of	his	bones	
moist.	Another	dies	in	bitterness	of	soul,	never	having	tasted	of	good.	They	lie	down	
alike	in	the	dust,	and	the	worms	cover	them.”	What	Job	is	describing	is	very	similar	to	
the	rich	man	and	Lazarus	in	Luke	16:19-31.	We	are	enraged	by	seeing	the	wicke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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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Leviticus Job 20:20–26

unpunished	and	prosper.	However,	when	we	read	this	parable	of	the	Rich	Man	and	
Lazarus,	indeed,	we	can	see	that	the	wicked	receive	just	retribution.	
It	depends	on	the	scope.	If	we	only	count	what	we	see	in	this	world,	there	are	some,	
probably	many,	wicked	people	who	go	unpunished	and	enjoy	their	life	more	than	the	righ-
teous	and	devoted.	But	if	we	have	faith	and	eyes	to	see	the	things	that	are	not	visible	with	
our	physical	eyes	but	the	things	that	we	can	see	only	through	the	spiritual	eyes,	there	is	
judgment	at	the	end.	Through	the	parable	in	Luke,	we	can	see	that	that	is	irreversible.
It	is	our	nature	to	want	a	good	life	in	this	world	and	the	life	after	this	world	as	well.	But	if	
the	two	worlds	are	radically	different,	then	it	is	hard	to	have	good	things	in	both	worlds.	
Many	of	us	are	not	the	rich	man	in	the	parable.	Nor	are	we	“the	wicked”	who	go	unpun-
ished,	I	hope.	But	many	of	us	are	not	Lazarus	either.	The	best	description	of	our	current	
status	would	be	that	we’re	in	between	the	rich	man	and	Lazarus.	So,	what	we’re	doing	
right	now	is	critical.	Are	we	going	through	difficulties?	We	should	pray	that	the	difficulties	
end	soon.	But	we	may	be	able	to	use	the	difficulties	as	an	opportunity	for	us	to	turn	to	
God.	We	don’t	want	to	hear	God	saying,	“You	had	my	signs	but	you	didn’t	listen	to	them.”	

Into the Word

•					Why	can’t	we	have	peace	and	not	distress	even	in	full	sufficiency?	(v.	22)

Into our life

•			Are	you	standing	on	God	with	both	feet?

Memory Verse | Job 20:22

In	the	fullness	of	his	sufficiency	he	will	be	in	distress;	the	hand	of	everyone	in	misery	
will	come	against	him.

Sharing with your children

Because	children	are	very	busy	with	their	school	work	and	other	things,	they	hardly	
find	time	for	their	faith	development.	Discuss	how	we	can	manage	time	as	believers	
with	you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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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mall
Group

Study

Opening Discussion

Am	I	searching	for	eternal	truth?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	1997	sci-fi	film,	Gattaca,	depicts	a	future	society	where	we	can	give	our	children	
genetic	perfection.	The	main	character’s	parents	hesitated	to	have	their	second	child	
altered	with	genetic	engineering.	Originally,	they	didn’t	want	to	alter	their	child’s	genes.	
But	they	were	persuaded	by	a	doctor	that	they	have	the	means	to	give	their	child	the	“best”	
start.	Who	doesn’t	want	to	give	their	child	the	best	start?	
Especially	for	parents	in	the	21st	century,	when	there	is	no	limit	for	their	children’s	edu-
cation,	I’m	sure	many	parents	would	do	anything,	as	long	as	it’s	legal,	for	the	possibility	
to	increase	their	children’s	performance	in	their	studi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	sad	thing	is	that	it	became	our	norm	and	a	virtue	to	pursue	worldly	wisdom	and	
knowledge.	I’m	not	saying	that	Christians	need	no	education	or	that	Christians	should	
retreat	from	the	world	and	live	in	remote	places	by	themselves.	I’m	talking	about	what	
wisdom	and	knowledge	we	should	build	up	in	our	life	and	what	we	should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Job	28:12-19	talks	about	wisdom.	Verse	12	says,	“But	where	shall	wisdom	be	found?”	
In	our	current	culture,	it	is	in	our	education	because	we	believe	that	education	is	a	
means	that	brings	us	to	an	ideal	or	at	least	better	life	here	on	earth.	Surely,	worldly	wis-
dom	can	bring	us	worldly	comfort	and	tranquility.	Yet,	some	achieve	more	than	enough	
and	enjoy	a	so-called	luxurious	life.	The	problem	is	whether	this	worldly	wisdom	and	
knowledge	will	ensure	comfort	and	tranquility	after	life	on	this	earth.

Week

The Most Important Wisdom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I’d Rather Have Jesus

I Could Not Do Without T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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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Leviticus Job 28:12–19

Wisdom	in	Job	28:12	refers	to	one	that	encompasses	both	worlds.	Where	can	we	
find	it?	Verse	13	says,	“Mortals	do	not	know	the	way	to	it,	and	it	is	not	found	in	the	land	
of	the	living.”	It	voids	our	effort	in	the	world	to	get	rich	and	fulfilled	life	through	worldly	
wisdom	and	knowledge.	Verse	14	says,	“The	deep	says,	‘It	is	not	with	me.’”	Ancient	
people	didn’t	know	much	about	nature.	So,	it	seems	like	“the	deep”	must	have	been	
beyond	their	knowledge.	Yet,	we	who	have	achieved	great	scientific	advancements	
also	don’t	know	much	about	“the	deep”	nor	“the	wisdom”	that	can’t	be	purchased	with	
gold,	silver	or	any	other	precious	stones	(v.	15).
What	is	this	wisdom	that	Job	is	talking	about?	The	one	that	we	can’t	buy	with	money?	
We	know	that	Job	is	in	horrendous	pain.	For	him,	worldly	richness	doesn’t	matter.	So,	
we	should	understand	the	wisdom	that	Job	is	talking	about	is	not	for	or	of	the	world,	
but	for	his	soul.	It	is	the	wisdom	that	helps	us	to	come	closer	to	God.	It	is	about	the	
wisdom	of	God.	Proverbs	9:10	say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the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insight.”	If	we	believe	that	is	true,	then	we	not	
only	strive	to	get	this	timeless	wisdom,	but	also	we	should	help	our	children	obtain	it.	

Into the Word

•					Verse	13	says	that	we	don’t	know	the	way	to	“wisdom,”	then	how	can	we	seek	and	
have	it?

Into our life

•			What	governs	your	life	and	makes	you	do	things	in	a	certain	way?

Memory Verse | Job 28:12-13 

“But	where	shall	wisdom	be	found?	And	where	is	the	place	of	understanding?	Man	
does	not	know	its	worth,	and	it	is	not	found	in	the	land	of	the	living.

Sharing with your children

Talk	with	your	child(ren)	about	the	challenges	that	they	are	exposed	to	and	experience	
at	school	as	Christians.	Discuss	how	they	should	respond	to	thos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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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ence Kaying is a missionary with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erving as a nurse 
practitioner in maternity and child health at 
the Cambine Hospital/Clinic in the Mozam-
bique South Annual Conference. She was 
commissioned in May 2016. Her husband, 
John Nday, is also a missionary.

Cambine Hospital/Clinic is part of a United 
Methodist mission station that includes two 
primary and three secondary schools and a 
theological seminary. The health facility 
serves a rural area and is under the medical 
supervision of the Chicuque Rural Hospital. 
Cambine is the site of one of Global Mini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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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Health pilot projects in maternal and child health.
Florence is from Kamina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RC) 

and is a member of the Paroisse Ville United Methodist Church there in the 
North Katanga Annual Conference. Her nursing degree is from the Institut su-
perieur des infirmieres in Lubumbashi, DRC. She has worked in a number of 
clinics in her home county.

She grew up in a devoted United Methodist family that lovingly cared for her 
during serious illness in her early years. Her recovery as a teenager she attri-
butes to God’s healing power, and at that time she made a decision to enter 
nursing studies. Her own experience as a patient, she says, gives her special 
empathy with those she serves as a nurse today.

“As a nurse,” Florence says, “I can serve everywhere there is need. I have the 
skills to help in mission and think I will learn from others as they also learn 
from me.”

Florence and John have three children, James, Yan, and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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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목사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가나안에 거하다”의 저자)

광야를 지나는 천국 노마드

이진희 목사의 광야 묵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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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멸망 위기에 처했을 때 예언자들(아모스·호세아·
이사야·예레미야)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고 외쳤다. 어
떤 극적인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광야로 돌
아가야 한다고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

예언자들은 광야 시대를 황금시대로 생각했다. 하나님과
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이상적인 시대로 생각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불신 불만 원망 불
평 불순종으로 일관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그런 시대를 가
장 이상적인 시대로 여겼던 것일까? 그들은 아직 성경이 기록
되기 전이라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예언자들의 판단에는 그래도 광야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 가장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광야 시대에는 바알과 같은 다른 신을 따라가지는 않았다. 하
나님과 삐거덕거리기는 했지만 다른 남편을 따라가지는 않
았다. 결혼 생활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파혼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남자(바알)을 따라갔으며, 광야에
서와 같은 행복(?)은 없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와 같이 타락
하지는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광야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
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왜 가나안에서는 실패를 했던 것일까? 왜 광야에서
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았던 것일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신혼의 단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일까? 광야에서는 다른 신을 
알지 못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다른 신들도 있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광야에서는 그래도 덜 타락했다.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문명에 동화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

광야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
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
게 되었다.

우리는 가나안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하다. 

노마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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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광야를 지나
면서 이스라엘은 유목생활을 했다. 광야는 
문명 세계와 거리가 멀다. 타락한 문명을 접
할 기회가 없다. 생활이 단순하다. 탐욕을 부
릴 수 없다. 광야에서는 유일신만을 섬긴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 농경 생활을 하
면서 바알을 따라가게 되고 가나안의 타락
한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 세속적으로 변질
되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회복의 방법으로 광야
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광
야로 돌아가 징벌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 다
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
문이 아니라 농경 문화가 이스라엘을 망쳤
고 따라서 다시 노마드(유목 문화)로 돌아가
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이다. 다시 말해 유목 정신/가치를 다시 회
복해야 이스라엘도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
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유목 생활을 했다. 

족장 시대(가나안에서)--노마드로 살았다. 
이집트에서 400년, 노마드로 살았다. 광야 
40년, 노마드로 살았다. 가나안 정착해서도 
유목 생활은 계속되었다. 요단강 동편 지역
에 살던 3지파와 남 유다 대부분이 유목 생
활을 계속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거의 천
년이라는 세월 동안 유목 생활을 해온 유목 
민족이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 농경 
사회로 전환된 후에도 그들은 유목민적인 
가치관을 계속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동화되면서 유목민적인 
가치관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유일
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도덕적으로 타
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
리는 일에만 빠져 살면서 가나안에 들어오
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 나라를 세
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
을 외쳤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광야로 돌아

이진희 목사의 광야 묵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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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목민으로 살아야 한다고 한 것은 아니
다. 그들은 광야에서처럼 가나안에서도 유
목민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가나안을 누리며 살
아갈 수 있다고 외친 것이다.

창세기 1-11장까지의 원역사에서는 도
시문화/문명을 죄와 동일시하고, 농경 문화
를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징벌로 그리고 있
다. 가장 이상적인 문화로 유목 문화를 제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
기에 잘 나타나 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유목 문화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나
님은 유목민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문
서 가설자들이 이야기하는 J문서는 유목 생
활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다.

현대인은 모두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
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유목
적인 가치관을 상실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물 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문
명에 매물 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유목적인 가치관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
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
신 답이다!

예언자들은 광야로 돌아가 유목 가치관
을 회복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나는 가
나안 족장 시대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한

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농경민으로 살지 않고 유목민으로 살았다. 
주인으로 살지 않고 주변인으로,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문화에 매물 
되지 않을 수 있었고,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아니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나안에서도 오목생활을 하면서 주
변인으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
은 아닐까?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
처럼 우리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한다. 유
목적인 가치관을 회복해야 한다. 아브라함
처럼 가나안(세상 문명)에 살면서도 세상 문
화(농경 문화·정주 문화·자본주의·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에 매물 되지 않고 하나님
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유목정신/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면서 자신
의 가족만 하나님을 섬겼지, 가나안에서 하
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는 못했다. 그들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
쩔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우리는 가나안(광야가 아니
라)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대답은 분명하다. 광야에서 사는 것
처럼 사는 것이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처럼 
노마드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노마드 가치
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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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노마드는 광야에서 살아간다.
 베두인을 알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

2. 노마드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이 없는 것은 아니다.

3. 노마드는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나 나그네가 아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

4. 노마드는 창고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내일 일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5. 노마드에게는 황금보다 생수가 더 귀하다.
 광야에서는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한다.

6. 노마드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7. 노마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진짜 노마드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지 않는다.

8. 노마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광야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9. 노마드는 부나 성공을 꿈꾸지 않는다.
 광야는 산을 오르듯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10. 노마드에게는 버릴 것이 없다.
 광야에서는 짐이 많으면 짐만 된다.

11. 노마드는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12. 믿음의 노마드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목자다.

13. 믿음의 노마드들은 천국 노마드의 삶을 살았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

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 11:13-16). 

이진희 목사의 광야 묵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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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교 회 사  6 6 가 지  명 장 면 들 !

잊을 수 없는 
신앙선배들의 이야기

한국의 초기 선교사로서 연동교회의 담임목사였던 게일은 한때 
“당신이 만난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라
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게일은 원래 캐나다 사람으로서 오랜 선교생활을 통해서 수많
은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게일은 자기가 만난 가장 위대한 사
람으로 연동교회의 초대 장로였던 고찬익을 꼽았다. 게일은 만일 자
기에게 노벨상 후보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고찬익 장로를 추천할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찬익은 원래 상놈 출신에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는 신분의 사
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변화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삶으로 사
랑을 실천하였다.

고찬익은 원산에서 게일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 신자가 되었다. 그때부터 원산에서
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였다. 가난한 신자들의 방에서 알 수 없는 돈이 나오고, 
혹은 뜰 안에서 이름 없는 쌀자루가 발견되었다. 또 원산 거리에서 거지가 매우 좋은 옷
을 입고 다니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일인가 궁금했으나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고찬익이 게일을 따라서 서울로 가게 되었고 그 후에는 이런 이상한 일이 끊어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것이 고찬익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찬익은 
원래 갖바치(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였는데, 자기의 모든 수입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
하기 위해서 투자하였다. 

서울로 올라온 고찬익은 게일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연동교회에서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고찬익이 하루는 20세 전후의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자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네. 예수님은 바로 자네를 위해 죽으셨어.”

06. 사랑의 사도 고찬익의 ‘섬김 전도’

연동교회초대장로 고찬
익

연동교회 게일 담임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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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는 것이 버겁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습니다. 입에 풀
칠도 못하고 있는 제가 무슨 예수를 믿겠습니까?”

“자네는 젊네. 노동을 해서라도 먹을 것을 만들어 내야지.”
“하지만 저는 원래 양반 출신이라서 천한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알았네. 아무튼 내일 아침 일찍 조반 전에 우리 집으로 오게나. 기다리겠네.”
그리고 고찬익은 집에 가서 지게 둘과 수건 둘을 준비하고, 아내에게 내일 아침밥은 

한 그릇 더 지으라고 말하였다.
다음 날 그 청년은 약속시간에 고찬익의 집에 왔다. 고찬익은 이 청년과 함께 아침식

사를 하고 지게를 하나씩 지고 근처 선교사 댁 건축 공사장에 가서 하루 종일 함께 노동
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얻은 노임을 그 청년에게 주었다.

“자, 이 노임도 가져가게나.”
“예, 그것은….”
“아니네. 난 자네에게 복음뿐 아니라 노동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네. 예수

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 보게.”
고찬익은 그 후에 이 청년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고, 훌륭한 목사가 되도

록 도와주었다.
어느 날, 고찬익은 불구자들이 모여 사는 빈민굴에 가서 전도를 하기도 했다. 불구자

들은 교회에 나오고는 싶었으나 불구이므로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고찬
익은 매 주일 아침 한 사람씩 그들을 업어서 예배당에 출석시키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
교하였다.

초기 한국 교회의 지도자였던 길선주 목사는 고찬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고 장로는 우리 교계에서 기초사역에 가장 유능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고 장로

는 사랑과 겸비, 그리고 신덕으로 만인을 감화시켰고, 또 만인의 존경을 받을 만한 개척
자였습니다.”

연동교회뿐만 아니라 경성의 부흥은 이 같은 고찬익의 희생적인 사랑의 전도에 기초
하고 있다.

편집자주 | “잊을 수 없는 신앙선배들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사를 빛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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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믿음과 재정 네트워크(Faith and Money Network)
믿음과 재정을 연결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정에 매듭(knot)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

다. 혹시 다음과 같은 느낌을 가져 본 경험이 있는가?
-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고, 미래를 위해 충분히 가지지 않아서 불안한 느낌
- 믿음보다는 문화적 압박으로 이루어진 재정 결정에 갇혀 있는 느낌
-   더 많은 것이 없이는 우리가 충분치 않다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받으나, 침묵에 그

리고 아마도 심지어 부끄러움에 싸여 있는 느낌
- 일 또는 불안, 소비,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느낌
-   돈을 벌고, 물건을 사고, 보호하고, 쌓고, 유지하고, 정리하고, 제거하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고 있는 느낌
-   우리가 우리의 재정적인 삶을 영적인 삶과 분리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있는가?

세이비어교회의 구체적인 사역 메뉴얼 4

유성준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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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재정에 얽힌 매듭을 풀어야만 한다. 우리는 돈과의 관계
를 변화시킴으로써 다음의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재정적 결정을 할 수 있다. 
- 우리가 충분히 소유했다는 느낌, 즉 풍요로움 안에서 살 수 있다. 
- 정직하고 건설적인 재정 이야기를 할 수 있다. 
-   공동체를 구축하여 개인 재무 포트폴리오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것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 하나님의 더 많은 공동체와 함께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 
- 하나님의 신실하고, 서로 연결된, 너그러운 사람들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믿음과 재정 네트워크이다. 믿

음과 재정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공동체에 중심을 둔 재정관
리를 하도록 준비시킨다. 

■  믿음과 재정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것
믿음과 재정 네트워크는 교육사역으로 사람들이 재정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정직

함과 지향점을 가지고 살고, 더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
키는 목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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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자서전 쓰기
재정 자서전을 쓰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재정으로 일어나는 강력한 감정을 이해
하는 데 어렵지만 중요한 단계이다. 

- 온라인 스터디 그룹
믿음과 재정 네트워크의 6주 온라인 스터디그룹은 당신이 재정에 대해 가지는 습
관과 과거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이다. 

- 재정 멘토링
재정에 대한 습관과 관행을 바꾸기 위한 영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 

- 관점의 여행
재정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의 일부를 본다.

- 워크숍
질문을 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과 자유를 제공한다. 

- 설교와 교육
예배를 드리고 재정과 믿음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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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과 재정 팟캐스트 
믿음과 재정 사이의 연결을 탐구하는 개인적인 인터뷰가 제공된다. 

- 좀 더 깊이 들어가기
당신은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는가? 당신과 재정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
기 위해서 표면을 넘어서서 탐구할 의향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믿음과 재정 네
트워크가 그 길에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일대일의 영적인 동행을 위해, ‘재정 멘토링’을 제공한다. 재정 멘토들은 가이드
를 위한 질문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며 당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정의롭고 공평
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비전을 갖도록 창의적인 상상력을 돕는다.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믿음과 재정 팟캐스트”를 제공한다. 이것
은 사람들이 재정과 관련된 주제에 관하여 그들의 이야기와 통찰을 나누는 일련
의 인터뷰이다. 믿음과 재정에 대하여 열려 있고 정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대단
히 중요하다. 

■ 재정과 믿음 네트워크 리더 소개
 마이크 리틀(Mike Little) : “믿음과 재정 네트워크”의 내적·외적 작업의 디렉터. 

네트워크 안에서 마이크는 개인과 교회들의 관계를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과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하여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을 인도한다. 그는 
개인과 교회들이 영성과 재정을 탐구하는데 쓸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한다. 

마이크는 재정 멘토 리더로서 재정이 우리 삶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와 함께 재정에 관해 일관성 있는 행동을 원하는 개인들의 이야기를 듣
고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 그는 규칙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메일 소식지를 
보내 멤버들 관련 소식과 믿음과 재정에 관하여 쓰고 생각하는 것들을 접할 수 있도
록 안내한다. 마이크는 또한 이 논의들을 넓혀 새로운 곳으로 참여자들을 인도한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에서 설교와 교육을 하며 기금 마련을 위한 캠페인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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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삶의 한 방식으로 청지기 역할로서의 재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알아갈 수 있도
록 돕는다. 

마이크가 2007년 디렉터로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티, 인도, 니카라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미국에서 “관점을 새롭게 하는 여행”(Trips of Perspective)을 이끌었
다. 비영리단체를 광범위하게 컨설팅을 하하며 개인적으로 그리고 조직상 재정이 어
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위한 기금 마련의 영적 토대를 개발할 수 있
도록 도와왔다. 지난 25년 이상 여러 이사회의 이사로 봉사하면서 현재 Life Asset 
Financial Center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세이비어교회의 새롭게 성장
하고 있는 사역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장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재정 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이크는 많은 이들이 찾는 능숙한 그룹 조정
자로서, 그룹이 배우고 성장하고 함께 일하는 것을 돕는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
는 리더이다. 최근에는 “On Being”(Krista Tippett)이 이끄는 유명한 공영 라디오 
프로그램과 “Fetzer Institute”(John E. Fetzer)의 사회환원으로 조성된 정신/감성/
영성에 대한 연구와 인간의 성장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재단이 시작한 프로젝
트의 소그룹 리더로 사역하였다.

마이크는 워싱턴 D.C. 세이비어교회와 30년 이상 일해 왔고, “사마리아 여인숙 사
역”의 책임자였고 노숙자, 약물 중독, 저렴한 주택 제공과 구직을 돕는 사역에 지속적
으로 봉사해 왔다. 마이크는 예수님 중심의 사회 변화를 위한 정의 구현 운동에 평생
을 헌신했고 부인 비키와 두 아이들과 D.C. 지역에 살고 있다. 

■ 역사
“신앙과 재정 네트워크”는 재정에 관한 사역으로 35년 전에 시작되었다. Don 

McClanen은 재정과 두려움과 분노 사이의 관계를 인식했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룬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 단계로 Don은 워싱턴 D.C.의 
세이비어교회 내부에서 이 문제를 위한 소그룹 미션 그룹을 모집했고 재정 문제를 다
루면서 일 년을 보냈다. 이 구성원들은 재정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더 자유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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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재정을 더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이 경험에 근거하여 
첫 번째 “재정 사역”(Ministry of Money) 워크숍이 1976년 열렸다. 

“신앙과 재정 워크숍”이 그때 이후로 수백 번 열렸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영
적 믿음과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재정과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동체와 
자료들을 제공했다. 

1980년대 후반에 역선교의 순례가 시작되었다. 인도, 팔레스타인, 아이티 등 경제
적으로 빈곤한 지역으로 소그룹 사람들을 데려가서 재정 자원이 거의 없는 열악한 상
태에 살면서도 어떻게 일부 공동체들이 높은 신앙 속에 살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였
다. 최소 두 소그룹인 미션 그룹이 “재정 사역”(Ministry of Money)에서 분할되었다. 
Don McClanen은 특히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과 일하는 부름을 받아 “Harvest 
Time”을 형성하였다. “The Women’s Perspective”는 1980년대 “재정 사역” 내부
에서 시작되었고, 2001년 초반에 독립 비영리 단체가 되어 영성과 재정의 힘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여성들을 교육해 왔다. 

신실한 30년 이상의 사역으로, “재정 사역”(Ministry of Money)은 그 명칭을 “신
앙과 재정 네크워크”(Faith and Money Network)로 변경하였다. 이 새로운 이름은 
사람들의 재정과의 관계를 변모시키고 정직함과 지향성을 가지고 살며 더 공정한 세
상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가이드 한다.

편집자주 『유성준	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를	새로	연재합니다.	이	책은	세이비어교회와	서번트	
목회에	관한	연구들을	담고	있으며	세이비어교회의	실질적	사역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난관을	타개할	비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번	시리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성준(한국	서번트리더쉽훈련원장)	목사님과	신앙과지성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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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증

한인연합감리교회 

믿 음 의 글 

유정순 권사 _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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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천사가 우리 집에 다녀갔어요!
오빠 (83세)가 세례를 받으시겠대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
다” (시 40:1-2)

2021년 전도위원회에서는 중부시장 (한
인마트) 전도를 못하는 대신 우리 교회 안에
서 기도와 사랑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대원들 마음에 품은 기도 대상자 25명을 
정하고 성전에 나와 두 분씩 짝지어 기도하
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각자가 만들어 
온 재료를 합하여 사랑의 음식을 만들어 전
달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복음과 함께 전달된 사랑의 음식
을 천사의 선물로 받게 하시고 그렇게도 힘
들었던 오빠의 구원도 현실로 다가온 권사
님 장로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응
답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른 봄만 되면 현관 문을 여
는 순간 저를 반갑다고 노래하는 새소리를 
잊은 지가 일 년이 되었어요. 얼마나 섭섭했
을까? 언제 저 현관 문이 열리려나 눈여겨보
았을 생각을 하니 갑자기 지난 새벽시간들
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추우나 더우나 괴로
우나 슬프나 40년간 저를 일으켜 새벽 기도
를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른 봄 새벽이면 

제일 먼저 봄 냄새를 제게 안겨 주시고 이름 
모를 새들이 저를 향해 응원해 주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와락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
님!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세요. 잃어버린 
새벽 1년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게 
하신 일이 있어요. 2년 전부터 선교비 마련
을 위해서 김치바자회를 하고 있었는데 코
로나로 중단하자는 몇 분의 의견도 있었지
만 모이지 않고 둘씩 짝지어 절구고 씻고 만
들고 담는 과정을 통하여 김치바자회를 지
금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집사님과 함께 성전기도를 마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름 모를 새들의 합창
소리에 눈을 들어 보니 뒤뜰 마른 나뭇가지
마다 새들이 촘촘히 앉아 있었어요. “봄이 
왔으니 빨리 일어나라”라고 가지들을 깨우
는 모습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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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연합감리교회 

믿 음 의 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김종희 권사 _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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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68년 동안 살면서 나는 자타가 인정
할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으며 
병원을 출입하는 일은 거의 없이 더더구나 
입원생활은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 살았다.

예수를 믿은 후로는 새벽 기도 드리는 것
은 나의 일상의 첫 시작이었다. 그런 내가 
2020년 2월 초부터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하나도 없고 밥도 먹히지 
않아 눕고 싶은 마음만 들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하고 생각만 하
며 한 달이 되어갈 즈음 3월 3일에 먼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오랜만이라고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고 멋있는 레스토랑으로 점심 초대
를 했다. 밥이 먹히지 않아 한사코 사양하였
지만 친구의 강권에 못 이겨 나갔으나 먹을 
수가 없었다. 나의 이런 모습이 낯설었던 친
구가 좀 떨어져 살고 있는 나의 큰 아들에게 
엄마가 이상하니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전
화를 했다.

저녁 9시쯤 전화를 받은 아들이 그 밤에 
병원에 가자고 집으로 온다고 하여서 나는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 오늘 밤 지내보자
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밤 11시쯤
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여 왔다. 주먹으로 
몇 번 가슴을 탁탁 치니 좀 가라앉는 것 같았
다.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나려는데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오
늘은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고 찾아온 아들
과 함께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가서 기운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
도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검사를 2,3일
에 걸쳐 받은 끝에 결과가 나왔는데 혈관이 
막혔다는 것이다. 나를 검사한 의사 선생님
이 혈관이 99% 막힌 상태에서 자기 발로 병
원에 걸어 들어온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신
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였다. 

이 말을 옆에서 듣던 아들이 “엄마! 엄마
가 예수를 좀 지나치게 믿는다고 생각했었
는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시네요.” 평소에 지나치게 예수 믿는다고 생
각했던 아들이 내게 한 말이다. 이 상태에서
라도 발견하고 엄마가 살아있음이 감사하였
던 모양이다. 

2020년 3월 4일 병원에 입원한 검사 결과
는 혈관이 하나는 99% 또 하나는 85%, 남은 
것은 75% 막혀 있다는 진단을 받아 급히 수
술 날짜를 3월 9일로 잡아 심장 수술을 받았
다. 그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팬데믹이 
시작할 즈음이었다. 수술이 잘 되어서 8일 
만에 집으로 퇴원을 하였고, 간호사가 집으
로 방문하여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닦으며 치
료를 해주었다. 간호사의 말로는 한 달 정도
가 되면 상처가 아문다고 하였는데 상처가 
거의 아물고 있다고 할 때에 수술을 시작한 
목 밑으로 손톱 크기만 한 부위가 잘 아물지
를 않았다. 

한 달이 지난 4월 11일 밤에 자고 일어나
니 그 부위에서 나온 진물이 수술한 부위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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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연합감리교회 

믿 음 의 글 

으로 흥건하게 흘러나와 있었다. 깜짝 놀라
서 급히 주치의사에게 찾아가 보여주니 깜
짝 놀라며 재수술을 해야 하니 빨리 수술한 
의사에게 가라는 것이었다. “아니! 어떻게 
수술을 또 해요. 여기 진물 난 곳만 닦고 약 
바르면 되지 않아요” 하니 의사선생님은 아
니라고 하시며 갈비뼈 자른 부분을 철사로 
묶었는데 그 속으로 균이 들어가면 큰일이
라고 하시며 빨리 수술한 의사를 만나라고 
하였다.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4월 15일 다시 개복하는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팬데믹 속에 있어서 누구도 함
께 동행할 수 없이, 정말 다시 받고 싶지 않
은 대수술을 받으러 혼자 병원에 가야 했다. 
수술을 마치고 이틀이 지나고 4월 17일에 
이제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병원에서 지내
야 한단다. 앰뷸런스를를 타고 다른 병원으
로 옮겼다. 

팬데믹이니 가족들도 전혀 오가지 못하고 
내내 혼자 지내는 병원생활이 시작되었다. 
오로지 의사와 간호사와의 만남이 전부이고 
유일하게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다. 그러나 
재수술을 받을 때 착잡하고 힘든 마음과는 
달리 하나부터 열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의
료진들을 보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슴 가
득히 차오른다. 

1980년 6월에 미국 시카고에 도착하여 
바느질 일, 세탁소 일을 전전하며 지내느라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었고, 37년 동안 한 교

회에서 친교를 위해 교회부억을 떠난 적이 
없는 생활이었으니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좀처럼 낯설고, 많은 도움을 받은 병원
생활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다. 3년 전 아
들들이 사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여기서
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지내는 터였다가 
이렇게 병원에 있게 된 것이다. 

병원에서 첫 밤을 지낸 다음 날 새벽에 줌
으로 인도하는 새벽기도를 누워서 드리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였다. 날이 밝아오
며 병원 창밖으로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보였다. 이렇게 여유롭게 창밖의 풍경을 감
상하며 지낸 적이 언제였던가 싶다. 하나님
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살던 나에게 이렇
게라도 쉬라고 이곳에 있게 하셨나 보다. 아
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
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바람
에 흔들거렸다. 

생전 처음인 병원생활은 말을 안 해도 때
가 되면 밥을 주고, 시트도 갈아주고, 나를 
편안하도록 돌봐주니 비행기로는 1등석에
서 받는 서비스가 아닐까!! 완전히 호강스러
운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렇게 감사
하며 잘 지내고 있음을 전혀 알 턱이 없는 가
족들은 많은 애를 태우고 있었다. 병원 출입
할 수도 없고 병원 안에도 바이러스가 확산
되는 일이 많아서 더욱 긴장하고 많은 걱정
을 하였다. 

어느 하루 큰아들과 처음 화상 통화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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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는데 큰아들이 울먹울먹하면서 하는 
말이다. “엄마! 엄마가 되어서 이렇게 자식
의 마음을 아프게 하세요” 하면서 전화를 끓
는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큰아들은 병
원에 전화해서 우리 엄마 한국 음식 좀 배달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병원
에서 주는 양식만을 먹어서 엄마가 더 힘들
어하고 살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던 모양
이다. 

화상 통화에 비친 엄마가 두 번의 수술로 
몸무게가 34파운드나 빠졌으니 큰아들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다. 나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호강스럽
게 지내고 있어서 수술한 부위도 훨씬 잘 아
물며 지내는 생활이었는데 두 번 수술로 살
이 많이 빠졌으니 직접 만나지도 못하는 가
족들은 애만 태우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35일을 지내고 드디어 5월 
22일 퇴원하였다. 그 후 간호사가 방문하며 
계속 치료를 해주었고, 삼 형제 아들들의 효
도는 아마도 남은 평생 받을 것을 다 받은 것 
같다. 아픈 엄마를 처음 본 아들들이 서로 앞
다투듯 며느리들까지 음식 등 먹을 것을 오
랫동안 날라다 주었다. 또한 3년 전에 캘리
포니아로 이주해 온 뒤 2년전에 이곳 라구나 
힐스로 이사 와서 라구나힐스교회에 출석한 
지는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림학춘목
사님과 교우들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따
뜻한 사랑의 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가족과 교우들의 뜨거운 사랑 속
에서 드디어 재수술 후 100일가량이 되어가
는 7월 23일 상처를 덮고 있던 붕대를 다 풀
었다. 살이 많이 빠져서 맞는 옷이 없을 정도
였지만 붕대를 풀고 나니 이만큼 회복케 하
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방역수
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예배
에 참석하였다. 

수술받은 이후로는 오줌소태, 어지럼증, 
갑상선, 심한 어깨 통증, 간 기능, 콩팥 기능 
등은 약해져서 계속 약을 먹으며 의사 선생
님의 치료를 계속 받았다. 2021년 새해를 
맞고 그동안 받은 치료와 저의 현재 건강 상
태를 점검하고자 1월 5일 lap test를 받았는
데 몸이 많이 호전되고 있었다. 지금은 걷기
도 잘하고, 음식도 잘 섭취하고 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여기
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
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 

팬데믹은 가족들과도 단절되게 하였지만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병상에 누워 하늘도 바라보며 전
혀 쉼이 방해받지 않았던 깊은 쉼을 갖는 시
간이기도 하였으니 모두들 힘들어하는 팬데
믹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내게 기쁨을 안겨주
었다.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남은 
생애 하나님 딸답게 잘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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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Alabama(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Alaska(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Arizona(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고은영,	520-760-9749)

 •Arkansas(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California(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벤나이스연합감리교회(이상호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박성환,	949-786-8354)
언약교회(최요셉,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온타리오	감리교회(전재홍,	909-986-6641)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윌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김태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213-235-7659)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Colorado(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공식	월간	통독성경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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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Connecticut(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대호,	203-387-1579)
새생명교회	(최동현,	203-340-1236)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최우돈,	860-953-0141)

 •Delaware(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Florida(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Georgia(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권혁원,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원홍연,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illinois(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조재언,	617-678-5815)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근,	219-765-1379)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최기환,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박관우,	639-730-1887)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한상훈,	773-319-8005)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indiana(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iowa(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kansas(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졍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송명철,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kentucky(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Louisiana(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Maine(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이길표,	207-774-1617)

 •Maryland(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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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sachusetts(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Michigan(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Minnesota(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Nevada(네바다 주)
겨자씨한알연합감리교회(이기용,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New Hampshire(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문정웅,	732-613-4930)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김영식)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이용보,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최현덕,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신승호,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North Carolina(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Ohio(오하이오 주)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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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Oklahoma(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Oregon(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Pennsylvania(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윤갑수,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홍정균,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South Carolina(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Tennessee(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Texas(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뉴게이트교회(GMC	소정일,	254-526-3993)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주님의교회(GMC	김주일,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Vermont(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Virginia(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홍성욱,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귐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401-3872)
와싱톤한인교회(김영훈,	703-448-1131)

 •Washington(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West Virginia(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Wisconsin(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이대규,	262-658-1131)

 •GAuM(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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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진도표

2023/04 2023/05 2023/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사무엘하 1 01 다니엘 1 01 욥기 1	
02 고난주간 02 2 02 2-3
03 H-1 03 3 03 4-5
04 H-2 04 4 04 주일
05 H-3 05 5 05 6-7
06 H-4 06 6 06 8
07 H-5 07 주일 07 9-10
08 H-6 08 7 08 11
09 부활절 주일 09 8 09 12-14
10 2 10 9 10 15-17
11 3-4 11 10 11 주일
12 5 12 11 12 18-19
13 6 13 12 13 20-21
14 7 14 주일 14 22	
15 8-9 15 호세아 1 15 23-24
16 주일 16 2:1-13 16 25-26
17 10 17 2:14-23 17 27	
18 11 18 3 18 주일
19 12 19 4 19 28	
20 13 20 5 20 29-30
21 14 21 주일 21 31	
22 15-16 22 6 22 32	
23 주일 23 7 23 33-34
24 17 24 8 24 35-36
25 18 25 9 25 주일
26 19 26 10 26 37	
27 20-21 27 11 27 38-39
28 22 28 주일 28 40	
29 23-24 29 12 29 41	
30 주일 30 13 30 42	

31 14

2023/01 2023/02 2023/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주일 01 사사기 1 01 사무엘상 1
02 에베소서 1 02 2 02 2
03 2 03 3 03 3
04 3 04 4 04 4-5
05 4 05 주일 05 주일
06 5 06 5 06 6-7
07 6 07 6 07 8
08 주일 08 7 08 9
09 갈라디아서 1 09 8 09 10
10 2 10 9 10 11
11 3 11 10 11 12
12 4 12 주일 12 주일
13 5 13 11 13 13
14 6 14 12 14 14
15 주일 15 13 15 15
16 빌립보서 1 16 14 16 16
17 2 17 15 17 17
18 3 18 16 18 18
19 4 19 주일 19 주일
20 골로새서 1 20 17-18 20 19
21 2 21 19 21 20
22 주일 22 20 22 21-22
23 3 23 21 23 23
24 4 24 룻기 1 24 24
25 데살로니가전서 1 25 2 25 25
26 2 26 주일 26 주일
27 3 27 3 27 26
28 4-5 28 4 28 27:1-28:2
29 주일 29 28:3-29
30 데살로니가후서 1-2 30 30
31 3 3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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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 2023/08 2023/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역대상 1-2 01 역대하 5 01 사도행전 1
02 주일 02 6 02 2
03 3-4 03 7 03 주일
04 5-6 04 8-9 04 3
05 7-9 05 10-11 05 4
06 10 06 주일 06 5
07 11 07 12 07 6-7
08 12 08 13 08 8
09 주일 09 14 09 9
10 13 10 15 10 주일
11 14 11 16 11 10
12 15 12 17 12 11
13 16 13 주일 13 12
14 17 14 18-19 14 13
15 18 15 20 15 14
16 주일 16 21-22 16 15
17 19 17 23 17 주일
18 20 18 24 18 16
19 21 19 25 19 17
20 22 20 주일 20 18
21 23 21 26 21 19
22 24-25 22 27-28 22 20
23 주일 23 29 23 21
24 26-27 24 30 24 주일
25 28 25 31 25 22
26 29 26 32 26 23
27 역대하 1 27 주일 27 24
28 2 28 33 28 25-26
29 3 29 34 29 27
30 주일 30 35 30 28
31 4 31 36

2023/10 2023/11 2023/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예레미야 주일 01 예레미야 29 01 요한복음 1
02 1 02 30 02 2
03 2 03 31 03 주일
04 3 04 32 04 3
05 4 05 주일 05 4
06 5 06 33 06 5
07 6 07 34 07 6
08 주일 08 35 08 7
09 7 09 36 09 8
10 8-9 10 37 10 주일
11 10 11 38 11 9
12 11 12 주일 12 10
13 12 13 39 13 11
14 13 14 40-41 14 12
15 주일 15 42 15 13
16 14 16 43 16 14
17 15 17 44-45 17 주일
18 16 18 46-47 18 C-1
19 17 19 주일 19 C-2
20 18 20 48 20 C-3
21 19-20 21 49 21 C-4
22 주일 22 50 22 C-5
23 21 23 51 23 C-6
24 22 24 52 24 주일
25 23 25 예레미야얘가 1 25 15
26 24 26 주일 26 16
27 25 27 2 27 17
28 26 28 3 28 18
29 주일 29 4 29 19
30 27 30 5 30 20
31 28 3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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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편집기획 박효연
 영어번역 김영실, 박길재, 양훈, 엄윤호, 홍사라, Ester Kim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중, 김진우, 박효연, 방승호, 배연택, 배혁, 

서준석, 유혁재, 조기현, 차세진 
 평신도 편집위원 조숙희, 하금숙, 장호경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방승호 목사 (웨이코주님의교회, EM)

 주일 칼럼

 김찬수 목사 (한국장로교회, 인천)
 안성훈 목사 (덴버소망교회, CO)
 이종용 목사 (코너스톤교회, CA)
 지명현 목사 (Soriel For Church & Mission)

함께 하신 분들 


